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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우리
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으로 자녀삼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끊임없는 준비와 연구로 성장하라!
처치리더스.컴, 브랜던 캘리 목사가 전하는 

설교자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실제적 방법 소개

소통할 수 있는 얼굴표정, 언어, 발성, 감각을 배워야
본인, 타인의 설교분석·조직신학과 성경신학 등 연구

1. 코미디언/개그맨을 보고 배워라

이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오늘 이 시

간에, 누군가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그냥 들으러 가는데 맞는 장소 딱 두 

군데가 있다. 바로 교회와 코미디 클

럽이다.

중요한 점은 코미디언은 소통의 달

인이라는 사실이다. 코미디언은 그래

야 한다. 이들은 특별한 아무것도 없

지만 배꼽 잡는 농담으로 사람들에게 

근육 운동을 시키면서 관심을 잡아둘 

수 있다.

시간을 내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코

미디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설교 분야에

서, 목회자로 성장하는데 해줄 수 있

는 최고의 조언은 코미디언을 보고 배

우라는 것이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코미디언에

게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1)말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얼

굴 표정 사용 방법 2)의도적으로 신체 

언어를 쓸 수 있는 방법 3)신뢰를 쌓

으며 소통하게 하는 목소리를 내는 방

법 4)말 중간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 

5)이야기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 

6)일상의 가르칠만한 상황을 알아채

는 방법.

<3면으로 계속>

설교자로서 성장하고 싶은가? 물론,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

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왜?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것은 가끔은 너무 막연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

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특정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오하이오 바타비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 계발 사역을 하며, 

설교 발전을 위한 사이트(https://rookiepreacher.com)를 운영하고 있는 브

랜던 캘리(Brandon Kelley)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해

준다(5 Great Ways to Continually Develop as a Preacher).

퓨리서치 센터는 이번 설문을 위해서 두 

가지 설문 방식을 사용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으로 15가지의 주제들을 적은 설문지 

즉 객관식으로, 가장 우선순위부터 차등으

로 순위를 정하게 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답자 본

인이 쓰도록 했다.

그 결과, 객관식이나 주관식 설문에서 응

답자의 69%가 가족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답했고, 일(34%), 돈(23%), 종교

(20%), 친구(19%)가 뒤따랐다. 그리고 취미

와 건강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각각 

19%와 16%였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든 세대나 

인종을 막론하고 미국인들에게 가족은 가

장 보편적인 의미의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주관식이나 객관식 설문 공통적으로 가족

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

들어주는 가치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물

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들이 가족을 삶의 

중요한 의미로 응답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

다.

고학력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는 미국인들은 우정, 건강, 안정 그리고 

여행을 손꼽았다. 1년에 75,000달러를 버는 

미국인들 중 25%는 주관식 설문지에 친구

와의 우정을 언급했다. 반면, 30,000달러 미

만 응답자들은 14%만이 친구를 택했다. 

비슷하게, 고소득자 중 23%와 저소득자 

중 10%만이 건강을 선택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의 미국인 중 11%는 여행과 안전

감을 우선시했지만, 고졸자는 3%만이 응답

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신앙의 차이는 삶

의 의미를 찾는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신앙에서 의

미를 찾지만, 불신자들은 활동이나 물질 영

역에서만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

식 설문에서, 복음주의적 개신교인 중 43%

는 신앙과 영성을, 흑인 개신교인들은 32%, 

주류교단 교인은 18% 그리고 카톨릭 교인

은 16%가 신앙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있

었다.

<3면으로 계속>

“가족이 삶의 중심”69%가 최고가치로
퓨리서치, 미국인 9,595명에게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 설문조사 

“제 삶에 있어서 가족은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주어진 은혜로 제가 누리는 모든 상

황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들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옵니다”(퓨리서치 주관식 설문에 가족

의 사랑을 적어, Top 100 응답자로 선정된 응답지)

미국인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까? 바로 “가족”이다. 끈

끈한 정으로 뭉쳐진 가정,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

족이라면, 물질이나 명예보다 앞서는 가치이며, 살아간다는 의미

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인 것이다. 

퓨리서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각각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남녀 4,867명과 4,729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미국인 중 ⅔ 이

상인 69%가 가족을 손꼽아, 배우자나 자식, 손주 아니면 가족을 

통해 주고받는 정의 나눔으로 살아간다는 결과를 얻었다(Where 

Americans Find Meaning in Life: Economic, religious and 

political divides shape where Americans find meaning - but 

family, career and friendship emerge as common themes).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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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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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의 69%가  삶의 의미를 가주에서 찾았다 

시 론
김풍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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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A. 샌포드는 그의 책(Ministry Burnout)에서 목회자 탈진의 주요

한 이유를 아홉 가지로 정리해준다. 목회자 탈진의 이유가 아홉 가지나 

되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가 탈진에 빠지기 쉽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없는지 돌

아보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탈진에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

법을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목회자 탈진의 9가지 주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 결코 끝이 없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은 끝이 없다. 한 

번의 프로젝트는 끝이 있을 수 있

겠지만, 목회 사역 자체는 끝  없

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

리 애써도 끝이란 없다는 느낌이 

목회자를 지치게 한다.

2. 결과물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사역은 마찬가지로 

명확히 무엇을 성취했다는 결과

물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말이기

도 하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다고 느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

3.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은 시간적으로도 

반복적이다. 매년, 매분기, 매주 반

복되는 사역이 지속된다. 쉴 새 없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역이 

목회자를 지치게 하기도 한다.

4.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

대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떤 직업, 가치관, 환

경의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 그들

의 상황만큼이나 목회자에게 기

대하는 바도 다양하다. 자신의 한

계를 넘어서는 기대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5. 매년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

기 때문에

목회자는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크게 

변화 없는 동역자들과 계속해서 

사역하게 된다. 동역자와의 관계

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새로운 상

황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동역자들은 때론 목회자에게 스

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6. 항상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

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 사역이란 기본적으로 무언

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자주 접

하는 일이다. 필요를 채움 받은 사

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할데 없는 기쁨이 되

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고갈된 상

황에서 남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사역에 직면하게 되면, 허탈감이 

몰려오게 된다.

7. 달래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

문에

목회자는 주로 존중 받는 위치

에 서 있게 되지만, 존중 받는 위

치는 한편 목회자가 ‘어른’으로서 

사역대상인 ‘아이’를 달래는 듯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울어진 역학관계

는 목회자가 정당한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그 마음을 포기하고 달

래는 역할을 강요 받

는 이유가 되기도 한

다.

8. 진실한 자아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

에

목회자는 사역 대상

이 필요로 하는 모습

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

감을 느끼게 된다. 자

기 본연의 모습과 멀어 보이는 이

상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할 때 엄

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9.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도 사역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목회이다.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목회자는 

역시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탈진의 요소가 

목회자의 사역에 숨어 있다. 목회

자 개인마다 탈진하게 되는 환경 

역시 다양하다. 목회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회복의 발걸음

을 내딛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과 회복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가 실천할 만한 구체적

인 도움의 방법 역시 알아두는 것

이 필요하다.

외적 활동의 변화

기존의 일과와 활동이 나에게 

탈진을 가져왔다면, 물리적인 스

케줄과 활동의 범위에 변화를 가

져오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를 회

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일과 전혀 다른, 

회복을 위한 새로운 일과의 시간

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사

역을 위해 중요하다.

창조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일과와 마찬가지

로, 자신의 창조성을 획득할 수 있

는 개인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을 위한 회의 

모임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얻

을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

의 모임을 추천한다.

몸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대부분 앉아서 사역하는 목회자

들에게 몸 자체를 활동적으로 사

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는 몸의 혈액순

환이 활발해지는 것만으로도 해

소되기도 한다. 심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추천한다. 

심호흡은 사람을 의기소침한 상

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지 쓰기

자신의 상태와 의식 생활을 일

지로 기록해 본다.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객관적

으로 정리하여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획득하는 토대

가 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쌓이는 피곤과 영적 고갈에서 해방되기
리더십저널, 존 A. 샌포드가 진단하는 목회자 탈진 원인과 예방책 제시

시론

몇 년 전 한국에서 만난 모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 처음 온 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질

문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고향과 학

교와 직업을 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사도행전16장을 묵상하던 중 사람이 성도로

서 살면서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질문을 보

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나"라는 질문입

니다. 지난 달 시론에서도 이 질문을 생각했

었는데 다시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

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혀있던 빌립보 감

옥의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

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인이며 열쇠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혹 로

마 시민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

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서 사람이 죽으면 본인도 가족들도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

장 마음이 아픈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난 뷰트 카운티에는 집 6,700채가 전소하였는데 다

섯 타운 중에 paradise(낙원)라는 곳에 집 한 채가 무서운 불길에 싸여 타

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저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니 정말로 가장 마음이 아

프고 슬픈 일임을 재확인해 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분이라도 구원

을 받지 못하고 죽은 분의 장례식을 집례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 비

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분이라도 구원받은 분의 장례식은 은혜와 위로

와 소망이 있음을 생각해볼 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를 

재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자문해 봅시다. 

둘째는 "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나"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

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은 간수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

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들도 특별히 자녀들도 각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 S여고의 쌍동이 자매가 전교 일등을 

한 일을 조사한 결과 그 학교 교무과장인 아버지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

리 알려주어서 생긴 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퇴학을 당하

고 일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목적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

등을 하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고 일등 신랑을 만나서 일등 인생을 사는 것

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등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늘

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므로 지금 천국에 갈 확신을 점검해야 하며 특별

히 자녀들에게도 영혼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

야 합니다. 바쁜 자녀들에게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니"라고 오늘 꼭 점검

해 봅시다. 

셋째는 "나는 전도하고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그 후 바울은 간수와 그

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모두 바울의 전도로 구원

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전도하는 사람도 기

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후에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

지한 것은 그가 전도하므로 얻은 기쁨이 넘쳐서일 것입니다. 필자의 교회 

여 집사님에게 80이 넘은 어머니가 계신데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머니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

하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루는 필자에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친

정집을 방문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왔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의 집을 방

문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

셨습니다. 돌아오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필자 안에 계신 하

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직접 혹은 텍스트 메시지로 

"Believe in Jesus. Jesus loves you"라고 말하면 참 기쁩니다. 성도로서 다

른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안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고 있나” 자문하면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게 오늘은 꼭 전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pwkim529@gmail.com

제일 중요한 질문

회복위한 새로운 일과 시간 확보, 격렬한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자신의 상태와 의식생활을 일지로 기록해 통찰력 얻는 토대 조성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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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설문에서는 그 폭이 더욱 확

장됐다. 무려 65%나 되는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이 응답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성향 역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

치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진보적

인 미국인들보다 종교를 통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미국인 중 38%가 신앙과 

영성이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누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 반면, 

진보적인 미국인은 불과 8%만이 동의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설문에 응답한 

미국인들의 응답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 한다: 

한 응답자는 타인의 친절함을 행복의 

요소로 꼽았다.

"이 도시에서 매일 보는 누군가의 친

절한 행위가 저에게 힘의 원천이 돼요. 

한 아이가 출근길 기차에서 넘어지면서 

장난감을 부러뜨렸는데, 지나가는 행인

이 다시 조립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일과 돈을 중요한 가치로 본 응답자

들도 있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거든요. 전에는 '금수저'로 태

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옆

에서 지켜만 봐야 했죠."

또 다른 응답자도 말했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그리워요.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사고, 카페에 가

고 근사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그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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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교를 녹음해보고, 조사하고, 분

석해라. 동영상이면 더 좋다.

이는 필자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본능적으로 했던 일이다. 사실, 신시내

티신학대학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에 데이비드 레이(David 

Ray) 교수 첫 설교 수업에서 이를 배웠

다. 성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집에 가서 

목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설교를 녹

음하는 것이 좋다.

맞다. 필자가 SNS로 여러분이 주일

을 보내고 주일 설교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영상 설교를 보

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지만, 여기서 주

장하는 바는 반드시 대중 앞에 나갈 준

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누

군가 스마트폰으로 찍게 할 수도 있다. 

왜? 목표는 단순히 여러분의 모습을 보

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보고 있다면, 생각해 볼만

한 10가지 질문을 보자.

1)설교 원고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성

도들에 집중하는가? 2)힘과 열정으로 

설교하는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부족

한가? 둘 다 부족한가? 3)성경을 충실

히 전했나? 4)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엮

고 있는가? 5)실질적인 예가 괜찮았나? 

다시 사용한다면 어떻게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6)본문 적용이 자연스럽고 오

늘날의 삶과 본문을 잘 나타내고 있는

가? 7)신체 언어와 동작을 잘 사용하였

나? 8)설교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손길

에 따랐는가 아니면 자신의 힘에 의지

하였는가? 9)설교의 가장 핵심 생각이 

적용 가능한 것이었나? 10)결국에는 비

행기를 잘 착륙시켰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3. 다양한 목회자의 설

교를 많이 들어라

목회자로 계속 성장하

고 싶다면, 설교를 듣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

고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를 더 많이 듣는 것이

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가장 

선호하는 목회자의 설교

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

이다.

신학적으로나 방법론적

으로 자신과 완전히 동일

하지 않은 목회자의 설교

를 들을 것을 적극 추천한다. 누구에게

서나 배울 수 있다.

4. 성경과 신학 이론을 더 읽어라

끊임없이 목회자로 더 성장하기 위해

서는, 훌륭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계

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말씀 속에 있어

야 한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발치로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더 나은 본문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

의 심장과 정신(minds)을 개발해야 한

다. 방대하게 읽어라. 조직신학과 성경

신학을 읽어라. 그리고 특정 신학 주제

에 관한 책을 읽어라. 변증학에 관해 읽

고 공공 신학에 관한 책을 읽어라. 친숙

하지 않은 저자의 책도 읽고 친숙한 저

자의 책도 읽어라. 그리고 동의하지 않

은 저자의 책도 있고 동의하는 저자의 

책도 읽어라.

5. 설교 코치(coach)를 가져라

누구나 설교 멘토를 가질 수 있다. 설

교 멘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

여줄 수 있다. 멘토는 우리가 보지 못하

고 있었던 것을 짚어줄 수 있다. 설교 

멘토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과하

게 할 것이다.

속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은퇴 목

사가 멘토일 수 있다. 설교 과정을 가르

치는 입학 대학원 교수일 수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설교에 관한 책을 쓴 목회자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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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하여 새로

운 돌파구를 확보하게 할 수도 있다. 일

지는 자신의 에너지를 담아 두었다가 

다시 활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비춰보고, 가능

한 다양한 회복의 요소들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아직 탈진의 상황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습관화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탈

진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회복의 방법

을 미리 준비하는 연말이 되자. 

문화 칼럼

생명의 자유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생명이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물론입니다. 어제 떠난 자들의 고귀한 잔생이요, 남은 

조각들입니다. 좋은 생각들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생각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남겨두고 간자

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30%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 한다고 합

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죽음을 통해 사랑의 완성을 깨닫게 하고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 없이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랑

입니다. 사랑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거울이요, 표정입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이웃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일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먹고 사랑하기 위해 숨을 쉽니다. 준비가 늦어도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했습니

다. 모세는 40년 사역을 위해 80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준비기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준비 

기간도 사명감당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다 죽어도 행복입니다. 

사랑하다 죽어도/기다리다 죽어도/준비하다 죽어도/더 깊은 외로움도/더 진한 고통도/더 

깊이 빠진 사랑도 행복하여라/고독을 이길 수 있는 밤이어라/네가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네

가 행복하기에 내가 감사하노라.

제비꽃이 장미다울 필요는 없지만, 장미가 제비꽃을 부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산산이 조각난 삶이라고 다시 붙이려 하기

보다, 그저 날마다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창조주의 뜻이요, 죽음에 가장 이상적인 준비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제의 바람도 비도 그치고, 구름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모여 있지만,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소망의 하루보다 힘들다는 사실 앞에 인생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최후의 순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선장의 자리와 선원의 자리를 지켜야 하듯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입니다. 사막의 풀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

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늘의 혜택도 서로 서로의 주지 못하지만 사막은 사막대로 

존재하며 갑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입니다. 죽음과 생

명도 하나요, 아침과 저녁도 하나요, 너와 나도, 만남과 이별도 하나입니다.

나는 2만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백여 권의 자신의 집필저서 중 120권이 출판되었

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책이 있다는 것은 사상이 있다는 것이요, 생각이 다양하다

는 것입니다. 책이 적다는 것은 생각이 적다는 것이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영양가 있

는 음식에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천년을 사랑해도 한번은 이별합니다. 이별은 인생의 일상이고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 책과 이별해도, 책은 오래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본질의 차이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별

을 보려면 밤이 필요합니다. 밤이 와야 새벽이 오지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노래합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인생입니다. 울음이 있으니까 인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신비였습니다. 쓰러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몸부림은 하나님

의 은혜였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있어야 하지만,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 배를 만들지는 않

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심장에 새겨지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는 것도, 쓰러진 가

운데 몸부림과 고통속이었기에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 속에 다시 인생을 조각조각 짜집기 해보고, 인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노

력이 인생다워지는 모습입니다. 아파서 너무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싸우며 지내온 것은 주님이 내안에 계

시기 때문이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요, 주 없이 살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

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

는 촌놈입니다. 그러나 나는 40년간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 스토리입니

다.

나에게는 밤이 필요했습니다. 잃어버린 어제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눈물 속에 잠드는 시

간이었지만 주님이 안아주시는 시간이어라. 주님으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kkiwon2002@hanmail.net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생명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알림] 본지는 추수감사절 특집호 

발행후 한 주를 쉬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4일자는 발행되지 않았습니

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가족이 삶의 중심”69%가 최고가치로

쌓이는 피곤과 영적 고갈에서 해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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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주소는 비아 퀸틸리

(Via Quintili)이다. 퀸틸리의 가문

의 퀸틸리 형제는 로마의 미치광

이 황제인 콤모두스 시대 활약했

던 뛰어난 집정관이다. 교회 주변

의 주소들은 모두 공화정 시대 유

명인사들의 이름들로 명명했다. 

공화정 시대의 집정관, 호민관, 재

무관, 장군, 법무관 등등. 그만큼 

로마인들은 공화정 시대를 흠모하

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로마가 쇠퇴의 길로 

걷게 된 것은 영웅 시저 때부터다. 

그는 공화정을 뒤엎어 버리고 1인 

권력의 집중 제체로 전환시킨 사

람이다. 마치 현재 중국의 국가 주

석 시진핑처럼....공화정 시대에는 

국가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 원로

원에서 결의하여 집정관을 선출하

였고, 그  임기는 6개월이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

런데 이런 아름다운 제도를 시저

는 파기해버리고 스스로 종신 집

정관에 취임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세기의 제정 로마시대 활

동했던 퀸틸리를 중요한 길 이름

으로 사용한 것은 그만큼 그는 탁

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퀸틸리 가문의 막시무스와 콘디

아누스는 아주 특별한 형제로 유

명하였다. 대체적으로 형이 똑똑

하면 동생이 조금 못하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가 흔한데 이들은 그

렇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학문, 직

업, 관심과 취미까지도 같았다. 막

대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로 서로 다투지도 않았

다. 로마의 최고 지위인 집정관도 

형제가 차례로 역임하였고, 원로

원 의원도 사이좋게 함께 했다. 그

래서 로마에서 존경 받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들의 집이 아피아 안티카

(Appia Antica) 길가에 있는데, 현

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입장료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다. 언젠가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입이 딱 벌

어질 정도였다. 개인 집 치고는 터

가 지나치게 넓고 집이 궁궐처럼 

웅장하고 화려했다. 개인 목욕탕

도 있는데 마치 황제들의 목욕탕

과 버금 갈 정도로 대단했다. 

이런 놀라운 개인 저택을 보면

서 의구심이 일어났다. 꼭 이런 식

으로 대저택을 건축했어야 할까? 

그토록 세상 물정에 해박하고 지

혜로운 형제들이 말이다. 이 형제

가 살던 시대는 로마의 역대 황제

들 가운데 제 정신이 아닌 황제로 

역사가들의 가십거리로 사용하는 

콤모두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이

었기 때문이다. 황제가 어떤 사람

이냐에 따라서 위대한 장군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도자가 훌륭한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재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막시무스 형제는 황제에게 눈꼴

사나운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존경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회가 되었을 때 황제는 두 사람

을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결국 황

제에 의해 역적모의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182년에 죽임을 당했

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황제가 

부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즉 역적모의에 가

담했다는 누명이다. 이런 것은 세

계가 공통일 것이다. 적당히 증거

자를 몇 명 세우면 일사천리로 엮

이게 된다. 그런 다음 그의 많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 자신의 

방탕의 매체로 사용하면 그만이었

다.

콤모두스는 누군가? 아버지 아

우렐리우스는 오현제의 마지막 황

제로 훌륭한 황제이자 스토아 철

학자이었다. 그는 게르만 장벽을 

방어하기 위해 말을 타고 전선을 

다니면서 번뜩이는 단상들을 메모

한 내용들이 지금도 서점에 놓여

있고 현대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남긴 현명한 황제이었다. 그

런데 아들은 전혀 달랐다. 아들은 

로마의 황제가운데 학문을 멀리한 

최초의 황제이었다. 그는 학업에

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검투사 경

기에 빠져있었다. 검투사 경기가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기에 

황제가 즐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콤모두스는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가서 싸

우는 황제였다. 네로 황제가 그리

스에서 열리는 성악 콩쿠르에 나

갔던 것처럼.... 

콤모두스는 무려 735번이나 피 

터지는 싸움을 했다. 죽고 죽이는 

경기가 검투사 경기다. 아마도 그

가 행한 경기는 100전 100승이었

을 것이다. 누가 감이 황제가 검투

사로 나섰는데 그를 이길 수 있었

겠는가! 글라디에이터 영화에서는 

황제가 검투사 경기 중에 죽는 것

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픽션이다. 

황제는 항상 승리했고, 벼룩의 간

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검투

사의 공동 기금에서 수당을 받아

갈 정도로 이해 불가한 행동을 아

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였다. 그가 

가져간 금액이 상당하였기에 백성

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될 정도이었다. 그러니 점잖은 원

로원 의원들은 얼마나 눈살을 찌

푸렸을 까? 

더구나 그는 수많은 소년소녀들

과 궁에서 어울리느라 정사는 돌

보지 않았다. 이런 미치광이 황제

를 보필해야 하는 두 형제는 눈치 

없이 왜 그런 큰 저택을 건축했을

까 싶다. 눈치가 없으면 21세기에

도 절대로 권력의 실세가 될 수 없

고 살아남을 수 없다. 성악을 전공

하는 학생들의 얘기에 의하면 담

당 교수님의 안색을 보고 파악해

야 한다고 한다. 화장실을 갈 상황

에서, 이번에는 큰 거를 보겠는지

를 파악하고 화장지를 준비하여 

화장실 앞에 대기할 수 있는 제자

라야 졸업 후에 시간 강사자리라

도 한 자리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유능하고 백성의 사

랑을 받던 집정관 형제는 왜 황제

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을까? 집을 

지을 때 으리으리한 저택을 짓지 

말고 평범하고 소박한 집을 지었

다면 태풍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

데 말이다. 돈이 넘친다면 곡간에 

쌓아놓고 가난한 원로원 위원을 

돕는다거나 둘이서 조용히 기뻐하

였다면 후에 역적으로 몰리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자신들이 역적모의에 고발당하

여 오랏줄에 묶여 형장으로 갈 때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 눈물 

뿌리며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얼

마나 후회와 분노의 피눈물을 흘

렸을까 싶다. 차라리 그 돈을 모두 

버리던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눈치 보지 않음으로 그 

귀한 재능이 일찍 땅에 묻히게 되

었다. 더 살아서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집정관 형제가 억울

하게 삶을 끝내야 하였으니 너무

나 안타까운 일이다 싶다. 막시무

스 형제 집정관님! 눈치 좀 보지 

그랬어요!
chiesadiroma@daum.net

목양칼럼 

집정관님, 눈치 좀 보시지그랬어요!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주제: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

은 실상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

야 함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누

구나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현실이

다.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님의 참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

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13장의 세족식, 성찬식, 새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

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

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는 미움과 공격을 받을 것

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

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라 하신다. 이런 상황

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현상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상을, 실상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 하신다. 실상 이신 

성령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

가?

1. 첫 번째로 실상이신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8, 9절).

세상 임금의 거짓 권세인 죄와 

죽음. 

죄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

터 단절시키고, 그 결과로 너무나

도 많은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이다. 이런 죄를-우리의 

삶이 모든 축복을 망쳐놓은 원인인 

죄를,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려가지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

심으로 눌리지 말고, 현상 속에 벌

어지는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

어야 한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음

성, 회개의 음성,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단죄하

시고, 물리치시고, 죄의 거짓 권세

를 멸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의 선포

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상인 것

이다. 

얼마나 많은 순간과 현상들을 내 

눈으로 보고, 혹은 남의 눈을 통해

서 보고 휩쓸려 다니는가! 

2. 두 번째로는 실상이신 성령님

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10

절).

여기에서 ‘의’는 예수님 자신이

시다. 죄를 멸하시고 책망하신 예

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선포와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에 

대하여 더욱 깊은 이해와 깨달음 

없이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없다. 

한번 결정한 것만이 전부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어도, 

세상인 애굽을 떠났다. 그러나 40

년의 광야 생활에서 얻은 것은 무

엇일까? 아니, 무엇이었어야 할까?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

루하루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

수를 마시며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

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

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

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

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

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광야 

생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

다. 말씀이신 예수님, 참 만나가 되

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하신 말씀

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요6:63)는 

진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

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

달아 순종의 결정을 하며 살아간

다. 

<5면으로 계속>

홍인석 목사
(뉴저지 하늘문교회)

푸/른/초/장

“실상의 축복으로 살자”
(요한복음 16장 1-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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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로 인해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

에 미국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감사의 감사축제를 몇 번이나 가지

라고 말했는지요?

A: 우리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일년에 한번만 드리는 것으로 생

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번이 아니라 3번 지키라

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추수감사는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보리농사를 마치

고 수확한 보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옵니

다. 제사장은 보리 첫 곡물인 보리를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

쳤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와 바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소산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의 것을 나를 위해 쓴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지 않고는 먹지 못하게 했습

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3장 9절에서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

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추수 감사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 7주

가 지난 다음날 즉 50일째가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

리는 히브리 최대의 농경제였습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

니다. 구약의 오순절의 목적은 풍성한 밀의 수확을 주신 기쁨과 감

사의 표를 하는 동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그 날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십계명

의 돌비를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

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말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바치는 것이 유교병(누룩넣은 떡) 떡 두덩

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신약시대의 두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의 추수감사는 초막절입니다. 이 때 포도와 무화과를 거

두어들이고 일년 간의 모든 각종 농사를 다 추수하여 마감하는 것

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직장과 사업체를 통해 먹을 것과 마실 것 

등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 사람이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하

고 위험한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과 함께 하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보호해주신 것

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즉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복된 영

화를 누릴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백성들은 

첫 번째가 보리 추수, 둘째가 밀 추수, 셋째가 모든 각종 추수들을 

인해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

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길과 받

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

는 성도가 되십시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성경의 추수감사는 3번...초막절이 현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인터넷 문명의 발달로 욕심만큼 

편리와 편안함을 얻고 누리는 세

상이 되었다. 그러나 참된 평안과 

안식은 회복되지 못하고, 외려 죄

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만이 가득

하게 피어나는 것을 본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는 썩

어 들어가기 마련이다. 기초가 없

고 본질이 정리되지 못한 채 많은 

생각과 사상들을 듣고 보고 경험

하게 될 때, 결국 그 영혼과 삶이 

병들어 썩게 되는 것을 본다. 병들

어 썩어가는 영혼은 결콘 복된 열

매를 기대할 수 없다. 

교회의 본질회복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을 벗어

난 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 하고 

부패가 되었다고 한다. 세상 곳곳

에서, 교회 곳곳에서 어려움과 시

험거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연구해보면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

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삶에 있

어서 모든 부분에는 본질이란 게 

있는데, 본질을 잃은 데서 많은 것

들이 변질되고 나중에는 멀쩡한 

것까지 부패시키게 됨을 본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늘

나라의 분점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

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교회는 죄악 된 세상을 살리는 시

작과 끝이며, 기준점이 되고 다림

줄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본질

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없

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

문이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

하고 대형교회로 크게 짓는 것 외

에 할 게 뭐가 있겠는가? 교회가 

부흥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눈에 보이듯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

리 교인 수는 얼마다 이런 말을 많

이 한다. 과연 그것이 교회의 본질

일까?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이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의미

가 있겠는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

워 보이는 건물도 기초가 부실해

서 땅이 꺼져가거나 혹은 부실공

사로 건물한쪽이 기울어간다면 건

물의 크고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

가 있겠는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

들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영광

을 가리울 뿐이다.

본질에 바로 선 교회

본질이 분명할 때, 교회의 사이

즈에 관계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

며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된

다. 최근 본 교회 가을 성회를 위

해 어떤 선교사님의 소개로 한국

에서 한 목사님을 청했다. 2만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름이 꽤 알려진 목사님이셨다. 성

회를 앞두고 약간은 긴장이 되었

다. 강청해서 모셨지만, 한 번도 교

제해본 적이 없는 잘 모르는 분이

라는 것과, 대형교회 목회자에 대

한 약간의 선입견 탓이기도 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은혜가 넘

쳤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목회적 기교나 거

드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박

한 분이셨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소박하게 말씀을 진지하게 열심으

로 전해주셨다. 교통사고를 당해, 

불편한 몸임에도 마지막 시간은 3

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다. 본인

의 목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

런 저런 미사여구 없이 말씀을 있

는 그대로 증거하려고 애를 쓰심

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미국 이민

교회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교회재산을 

그대로 두고 나온 동부의 어느 교

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다고 한

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악한 세대가

운데서도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 교회를 도우려고, 단 한 번의 일

면식도 없는 교회에 10만불의 헌

금을 보냈다고 한다. 한 번도 가보

지 않은 교회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집회 내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

모함과 감격함이 있었다. 근래 보

기 드문 은혜가 임하였다. 마지막 

말씀은 온 성도가 눈물가운데 받

은 기억들이 생생하다. 

본질의 힘-성경대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은혜가 되

었을까를 생각해보니, 다름 아닌 

본질의 문제였다. 본질을 붙들고 

사역하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

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함에 있

어서 빼시는(?) 것이 없었다. 십일

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교회의 인

사와 행정 및 재정권들에 대해서

도 거침없이 전하셨다. 성경에 있

다는 것이다. 성경대로 전하는 것

이 목사의 본분이고, 그것을 지키

고 아니 지키고는 성도들의 몫이

라는 것이다. 바르게 지적하셨다.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경대로 가르

치지 않고 또 배우고 순종하지 않

고서, 서로 간에 자기 생각과 소견

대로 믿고 행하는 일로 인해 상호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한다는 것

이다.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다.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파출부가 잔디밭

을 잡초인줄 알고 쇠꼬챙이로 다 

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가정부

는 칭찬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

을 터인데 칭찬은 고사하고 큰 손

해만 끼치게 된 것이다. 성실함이 

무지함과 연결되어 갑절의 해를 

끼친다는 교훈이었다. 누구의 책

임이 중할까? 

주인의 책임이 우선적이다. 일

러주지 않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채로, 알아

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교회

의 본질을 훼손하며 책망 받는 교

회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두 부류의 지도자가 있음을 본

다.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닫고 행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다. 반면에,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대해야 한다는 분들

이 있다. 생각건대, 두 가지 모두 

옳은 말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

든 가르침이 은혜의 그늘아래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은

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

생을 향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은

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최

선을 다해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교회들의 악재

오늘날 대형교회의 문제들을 파

헤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편파적

인 공격들을 자행하는 것을 본다. 

게다가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이

단의 소식과 함께 도매금으로 비

판하기도 한다. 저들 눈에는 십자

가를 걸고 있으니 다같은 교회로 

보이는 모양이다. 분명한 것은, 주

님의 예언대로 세상과 시대가 악

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시대와 세상만 원망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앞서 소개한 교

회와 목사님처럼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면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지면, 세상이 넘볼 수 없고 세

상이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한

순간에 땅이 꺼지듯 무너져 내리

게 된다. 과연 목회자가 말씀의 원

리를 가진 목회의 본질에 충실한

가? 교회는 그 본질에 순종하며 따

르는가?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자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교회는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의 진리

를 드러내고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가? 그 본질에서 시작하

는 정직한 질문이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변질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이다. 교

회는 본질을 잃으면 끝이고 성도

도 본질을 잃으면 끝이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변질

되어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본질에 성도

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말한다. 소금

이 짠맛을 내는 본질을 잃어버리

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짐을 

말해준다. 

답을 줄수 있는 교회

문제가 많아도 본질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답을 내어

놓을 수 있다.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선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

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

람들, 마귀에 붙잡혀서 제대로 살

지 못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

고,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못 보

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수께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들이 와서 어

떻게 됐는가? 답을 얻었다. 헌신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한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 자기의 생업까지 내려놓고 달

려가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가? 해결해줄 수 

없으며, 다 해줄 필요도 없다. 교회

는 교회가 가지는 분명한 한 가지 

해답을 주면 된다. 마치 금과 은을 

요구하는 성전미문에 앉은 거지에

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전하므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다. 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가 성전 안으로 뛰

어 들어가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린 것이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려하다

보니,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

도 그 이름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답을 말하지 못하고, 마침

내 많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

이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가? 교회 

오는 게 생업을 뒤로하고 달려오

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답

을 얻는 것이라 생각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를 등지는 것이

다.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 가

든지 몸을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이다.

 
교회는 본질을 가르쳐라

무당과 점쟁이들 중에 많은 사

람이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라고 한다. 예수 믿다가 답을 못 

얻었다. 그래서 헤매다가 무당에 

찾아갔다. 점쟁이한테 찾아갔다. 

얘기를 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

다. 내가 귀신에 들려있다. 마귀에 

붙잡혀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

가?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하

라! 해서 답이 나왔다. 문제가 해

결됐다. 일시적이지만 해결이 되

었기에 거기서 신을 받아서, 그들

이 무당으로부터 신을 받고 내림

신을 받아서 그들이 무당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를 말하는 곳이어야 한다. 상처가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삶의 문제에서 어

디로 가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물으면 교회로 가야 된

다고 말을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

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

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

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

해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

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

문에 교회 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모든 문제에 예

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지 못하

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자기의 문제

에 답을 찾았다. 그랬기 때문에 예

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

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교회는 세상

을 바꿀 수 없다.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고, 그 본질을 지키며, 예수 그

리스도를 말하고 증거 할 때, 예수 

안에 변화된 생명들이 결국은 세

상을 바꾸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

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본질을 가르

쳐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성

도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회복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4면에서 계속>

그러나 순종의 결정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예수님의 의를 더욱 더 깨달

음으로 순종을 예수님의 의로 살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향하여 올바로 결정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의로 지속적

으로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한

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로 끝

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

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

지 안에 계셔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의 

안으로 더욱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성령님은 선포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것이 바로 실

상인 것이다.

 

3. 세 번째는 실상이신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신다. 

세상의 임금을 책망하신다. 얼마

나 통쾌하고, 놀라운 일인가? 세상

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짓 영에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을 향해, 조

롱하고 겁을 주었던 세상 임금을 향

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이 선포

되어진다. 예수님이 선포되어지심 

자체로, 어둠은 사라지고 심판을 받

는다는 말씀이다. 실상의 성령의 역

사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해도... 우리 안

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포하시고 심

판하시는 역사를 깨닫는다면 우리

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굳히며 우뚝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놀

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

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바

로, 굳세게 선포되어 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없고, 함부

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

광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분명히 구

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인 성도들은 오직 실상을 올바

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삶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게 내 마음과 생각을 모조리 빼앗기

지 말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역사

는 이뤄졌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

다는 언약의 성취로, 실상이신 보혜

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

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자. 예수님

의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마음

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현실과 현상 속에 숨어서, 

우리를 누르고, 속이고, 죽이려는 악

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죄를 책망

하고, 의이신 예수님을 더욱 더 알게 

됨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

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나타나며, 이

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세워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자!
pf-hong@msn.com



2018년 12월 1일 토요일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후이족은 

중국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는데, 

그들은 약 

9백만 이상

의 인구로 

중 국 에 서 

가장 큰 규

모의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했다. 

현재 후이족의 약 10,700명 정도

가 말레이시아 전역에 살고 있다.

7세기부터 14세기까지에 걸쳐 

중국에 왔던 무슬림 상인, 군인들, 

관료들에게서 후이족의 기원을 찾

아볼 수 있다. 무슬림들은 정착해 

그 지역의 중국인 한족 여성과 결

혼했다.

후이족은 후에 두 차례에 걸쳐 

대 이주를 했는데 첫 번째는 17세

기 중반 즈음에 이뤄졌고 두 번째

는 1949년 중국의 공산주의에 의

한 군사혁명 때였다. 다수의 후이

족은 중국과의 해상 경제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이주

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인들은 가장 큰 무리의 이민자 집

단이다. 중국인 중 다수는 불교도

이고, 이 점이 말레이시아 사회에

서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러나 후이족은 말레이족과 무슬림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

레이시아 사회에 더욱 쉽게 적응

했다.

삶의 모습

한때 후이족은 농부와 노동자 

신분이었지만 현재는 상업과, 산

업,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이 일하

고 있다. 거의 모든 후이족들이 도

시 혹은 도시 주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레스토랑, 정육점, 산업, 광

업 그리고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후이족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모

스크(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 말레이 법은 말레이인

을 "말레이 인종에 속한 사람 곧 

평소에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무슬

림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

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해도 

이러한 제한을 넘어설 수는 없다. 

중국 무슬림의 경우에는 기원의 

차이가 주장된다. 이러한 차이점

들은 경제적 구조에서 중국인들이 

가진 지위를 통해 또한 중국무슬

림협회와 같은 공식적 기관에 의

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후이족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중국인들은 학교, 사회, 경제, 정치

적인 조직들을 자치적으로 갖고 

있다. 1995년에 말레이시아에 있

는 중국계 중고등학교의 수는 60

개에 이른다. 이 학교들은 교육의 

매개로 영어와 만다린어를 사용한

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

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 지역사

회로부터 받는 기부를 통해 학교

를 유지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안 직업은 정

부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일자

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어

인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후이족은 이러한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후이족 사람들이 말레이

어를 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상

황을 제외하고는 말레이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이족 사람들은 힘

이 넘치고 공격적이며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며, 뛰어

난 사업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

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른 중

국인들과는 구분되는 몇몇 관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돼

지, 말, 당나귀, 노새 또는 야생 동

물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 관습에 따라 후이족 

여성들은 후이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 할 수 없지만, 후이 남성들은 

여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만 한

다면 후이족인 아닌 여성과 결혼

할 수 있다. 가계는 부계 중심이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구성된다.

신앙

대부분의 후이족은 수니파 무슬

림(Sunni Muslim)으로 세계에서 

가장 덜 급진적인 무슬림들이다. 

말레이 무슬림들은 후이족들이 무

슬림으로서 신앙이 부족하다고 종

종 후이족에게 분개하기도 한다. 

후이족은 "푸르다(Purdah, 여성의 

몸과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덮개)"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영화 "예수"와 기독교 라디오방

송이 복음전파에 사용될 수 있으

며, 성서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 사이에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종교의 자유가 대한 헌법적 보

장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무슬림들은 그들

이 선택하는 누구든지 개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후이인들은 박해

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무슬림들은 말레이시아에 활동

적인 선교 기관이나 이슬람 연합

을 상징하는 이슬람 단체인 "다크

와(dakwah)"를 가지고 있지만, "

중국인 무슬림 같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직에서 배제

시키고 있다. 후이족들은 그들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후이(Hui)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요가는 피해야할 악(惡)” 미 대형교회 목사 설교 시끌

미국의 한 초대형 

교회 목회자가 요가

를 악(惡)으로 묘사하

며 기독교인들이 가

까이 해선 안 될 대상

이라고 지목해 논란

이다. 공감하는 의견

도 있지만 요가는 종교와 무관하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수련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스프링필드뉴스리더닷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주리 주 오자크 소재 제임스리버 교회(James River 

Church‧하나님의성회)를 이끄는 존 린델(John 

Lindell) 목사는 할로윈데이를 앞둔 주일 설교 시간에 

“요가는 악령적인 힌두교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들을 

악령에 사로잡히게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리버 교회

는 2016년 기준 1만 명 이상의 성도가 등록된 초대형 

교회다.

린델 목사는 “요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넓혀주고 평

화와 에너지, 신적 존재를 경험케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이는 악령적인 힌두

교에서 나온 요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 악령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린델 목사는 ‘산자세’(Mountain pose)나 ‘하이런

지’(Crescent Lunge), ‘전굴자세’(Forward Bend), ‘차

투랑가’(Chaturanga) 등 요가의 기본자세를 예로 들

면서 “이는 힌두교의 태양신인 ‘수리아(Surya)’를 경

배하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가를 운동에 불

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례를 수중 에어로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요가는 기독교적 정신과 전

혀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악령에 뿌리를 둔 요가를 가

까이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을 놓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의 주

장에 공감하고 있다. 한 페이스북 독자는 “요가는 애

초부터 인도의 힌두교적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서 “기독교인이라면 요가를 피하는 게 맞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요가는 종교와 무관하며 단순한 스포츠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요가 수련자는 “기독교인

이라고 해서 요가를 하지 말라는 건 황당한 이야기”

라며 “오히려 요가를 열심히 하면 마음과 몸, 영혼이 

맑아져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고 반박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린델 목사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의 기원에 대해 알게 되면 아마 충격을 받고 쓰

러질 것”이라고 적었다.

인도 정부는 요가가 종교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인도 외교부는 2015년 4월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올

린 공식 문서를 통해 “요가는 어떠한 특정 종교나 믿

음, 커뮤니티와 무관하다”면서 “요가는 인간 내면의 

웰빙을 위한 기술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는 요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요가에 대해 ‘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이

고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마

술과 함께 교회에서 요가를 금지한다는 보고를 받아

들였다.

“동성결혼 기사는 왜 없나” 비난…호주 웨딩잡지 폐간

호주의 인기 웨딩

잡지사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

혼에 대한 기사를 싣

지 않았다가 결국 폐

간됐다. 잡지사의 공

동 창간인은 고별인

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념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

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9일 호주의 최고 웨딩잡지 중 

한 곳인 ‘화이트매거진’(표지)이 동성결혼 기사 게재 

논란 끝에 폐간됐다고 보도했다.

화이트매거진의 공동 창간인인 루크와 카를라 버렐 

부부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올린 고별 인사글에서 

“12년간 사랑과 헌신에 초점을 맞춰 결혼을 축복하는 

잡지를 펴냈지만 광고주들의 잇단 보이콧으로 더 이

상 잡지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버렐 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이 61.6%의 표를 얻으며 합법화되자 왜 잡지에 동성

결혼 기사가 실리지 않는지 문제 삼는 의견이 잇따랐

다고 털어놨다.

이어 “화이트매거진은 세속적인 출판물이지만 창

간인인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우리는 사랑 이외

에 어떠한 의제도 설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을 

좋고 나쁨으로 가르는 그 어떤 사회·정치·법적인 논

쟁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신념은 그 어떤 판단도 배

제하고 오직 사랑을 근간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화이트매거진은 지난 8월 동성애자인 여성 사진작

가 라라 호츠의 폭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성결혼

을 한 호츠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화이트매거진은 성

소수자 광고주와 기고자의 돈과 콘텐츠, 사진을 사용

하면서 이성애자 커플만 소개한다”며 “14년간 사진작

가로 활동하고 화이트매거진 커버사진도 세 차례나 

찍었지만 이런 일은 나를 끔찍이도 아프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동성결혼을 다루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잡지의 방향성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이 잡지를 공격했다. 잡지 

제작진과 광고주, 심지어 잡지에 소개됐던 부부들마

저 갖은 모욕에 시달렸다. 논란이 시작된 이후 무려 7

곳의 광고주가 광고를 싣지 않았다. 결국 잡지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졌다. 

버렐 부부는 “더 이상 논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교계는 발끈했다. 영국 성공회 대주교인 글렌 데이

비스는 결혼의 정의가 바뀌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사

람의 표현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에선 간통이 위법은 아니지만 우린 여전

히 간통이 비도덕적이므로 나쁘다고 이야기한다”며 “

법에 뭐라고 돼 있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결혼의 정의가 바뀌면서 다른 관점을 밝힐 수 없는 강

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나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꼭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글맘 차 공짜로 고쳐주는 ‘하나님의 정비소’

2011년 비가 추적

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목회자였던 크리

스 윌리엄스(50)는 

텍사스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105번 고

속도로에서 차를 몰

고 있었다. 그는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고속도로 옆

길을 터벅터벅 걷는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비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두컴컴한 길을 

걷고 계세요? 태워 드릴게요. 어서 타세요.”

윌리엄스는 여성과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매

주 수요일과 일요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고 고속도

로 옆길을 걸었다고 했다. 여성은 일터에 나갈 때 고

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를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자칫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어쩔 도리가 없었

다.

그녀에겐 차가 있었다. 하지만 수리할 돈이 없었다. 

차를 정비소에 맡겼지만 한 달 동안이나 수리비를 마

련하지 못해 차를 찾지 못했다. 윌리엄스는 어릴 때부

터 꿈꿨던 일을 실행해야할 때가 왔다고 믿었다.

‘이제 무료로 차를 고쳐주는 정비소를 어떻게 열어

야할 지 고민해야겠군!’ 이후 몇 달간 윌리엄스는 자

신의 물건을 팔거나 기부 캠페인을 벌여 돈을 모았다. 

일부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비소

(God’s Garage)’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웠다.

하나님의 정비소에선 싱글맘이나 과부, 군대에 남

편을 보내고 홀로 지내는 여성 등에게 무료 자동차 수

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부 받은 차를 말끔하게 고

쳐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주기도 한다. 

윌리엄스가 사는 텍사스의 교외 지역에선 차가 없

으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차가 없으면 

직장을 얻을 수 없어요. 직업이 없으면 돈이 없으니 

차를 살 수 없죠. 정말 잔혹한 딜레마입니다.”

윌리엄스는 또 일부 자동차 판매 딜러나 수리업체

가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돈을 뜯어낸다는 점도 감안했다.

2012년 이후 10여 명의 차 수리 전문 자원봉사자가 

동참했다. 200대 이상의 차를 무료로 고쳐주었다. 기

부 받아 수리한 뒤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건네준 자동

차도 100대를 훌쩍 넘었다.

윌리엄스는 사실 차 수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고 한다. 그래도 두 딸의 아버지이자 전직 목회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뭘 해야 할 지 잘 알고 있

었다.

“제 아버지도 목회자였어요. 그 전엔 기술학교를 나

온 기계공이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차 수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진 거리에서 고장 난 차를 직접 

고쳐주기도 하셨죠.”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올바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항상 다짐했다. “그때 

고속도로에서 그 여성을 보고 결심했죠. ‘나보다 더 

차를 잘 고치는 사람들을 모아 차를 무료로 고쳐주는 

방법을 찾아야겠군’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비소를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비 요(67)씨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이들의 엄마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들이 기

부한 오래된 차를 고쳐서 그들에게 주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행복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

죠.”

다섯 살 사내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셸비 그리멧(25)

은 하나님의 정비소로부터 차를 선물 받고 인생이 달

라졌다고 했다. “차가 없을 땐 직장 구하기가 힘들었

어요. 차 살 돈이 없어서 항상 버스를 탔죠. 하지만 이

제 차를 선물 받고 어린이 박물관에 취직했어요. 아들

이랑 해변도 가고 공원도 간답니다. 하나님의 정비소

는 저와 제 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우리의 삶이 얼

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리멧의 행복한 미소가 바로 윌리엄과 자원봉사자

들이 매일 밤늦도록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 이유다. 윌

리엄은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게 큰 자동차를 선

물하던 날을 잊지 못한다.

“싱글맘에게 차 키를 건네는데 그녀의 어린 딸이 제 

셔츠를 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저씨 저 차가 저

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아이가 말하더군

요. ‘저 차는요. 제가 마트에도 가고 학교에게 가고 병

원에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라고 말이죠. 정말 놀

랍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새도록 펑펑 울

었답니다.”

하나님의 정비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지역지 

휴스턴크로니클스는 지난 20일 “기부금이 쌓이고 자

원봉사자가 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정비소는 이제 

4개의 유압식 리프트를 갖추고 여러 대의 차를 한꺼

번에 작업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유타 주에 하나님의 정비

소 2호점이 들어섰다고 전했다.

낙태·안락사가 보편적 인권?…

유엔인권위원회가 

낙태와 의사에 의한 

안락사 합법화를 전 

세계 보편적 인권 의

제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국의 정치뉴스 전문

매체인 더데일리시그널은 최근 유엔인권위가 어떤 곳

에서도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초

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초안 작성 책임자로 지난 8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지명된 미첼 바첼레트(사진) 전 칠레 대통령이 지목됐

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칠레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와 인권을 위해 싸운 인물이다. 2002년 남미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에 오른 뒤 2006년 칠레 첫 여성 대통

령에 당선됐고 이후 2014년 대통령에 재선돼 지난 3

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초안에는 젊은이들이 피임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낙태 이후 건강관리가 보장돼야 하며 낙태에 대

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및 논쟁이 자제돼야 한다는 내

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인권위는 그동안 낙태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옵헌 웰런이라는 아

일랜드 여성에게 3만4000달러를 지급하고 낙태가 불

법인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도왔다.

초안에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

다. 불치병이나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위엄 있게 생을 마감하도록 의료기관이 관

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의 바람대로 미국에서는 안락사 허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가정의학회는 지난 10

월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 이

상 의사가 보조하는 자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하

와이 몬태나 워싱턴 주 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버드 

법대의 매리 앤 글렌던 교수는 “유엔인권위는 인권을 

새로 만들어낼 권한이 없다”면서 “낙태가 인간의 기

본 권리라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비영리 기독교단체인 TVNEXT는 “우리가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의 선택권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야 한다는 데 있다”면서 “일부에서 낙태문제를 ‘여성

의 권리 침해’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

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CA 산불 초등생 22명 구한 ‘천국에서 온 버스운전사’

기도와 용기로 22

명의 초등학생을 캘리

포니아의 대형 산불에

서 구해낸 스쿨버스 

운전사가 영웅으로 떠

올랐다. 학부모와 교

사들은 그를 ‘천국에

서 온 버스운전사’라고 칭찬하고 있다.

CNN은 19일 캘리포니아 주 북부 파라다이스 소재 

폰데로사 초등학교의 버스운전사인 케빈 맥케이(41)

가 지난 8일 화재로 위험에 빠졌던 초등학생 22명과 

여교사 2명 등을 극적으로 구했다고 소개했다.

맥케이는 사고 당일 산불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이른 아침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는 어수선했다. 대다수 학부

모들은 이미 자녀들을 데리고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

만 학교 곳곳에는 여전히 여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남

아 있었다. 맥케이는 교장과 상의 끝에 아이들을 모아 

스쿨버스에 태워 탈출하기로 했다.

스쿨버스에는 22명의 어린 학생과 유치원 교사 애

비 데이비스(29‧여), 초등학교 2학년 교사 매리 루드

윅(50‧여) 등이 탔다.

탈출 당시엔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학교로 향했다. 

루드윅은 “하늘이 어두컴컴해 무서웠다”면서 “마치 

지구 종말을 앞둔 아마겟돈 같았다”고 떠올렸다. 맥케

이도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암흑의 제왕 사우론의 

본거지인 ‘검은 땅(Mordor)’을 보는 것 같았다”고 전

했다.

탈출은 쉽지 않았다. 차량들이 몰려 도로가 꽉 막혀 

있었다. 맥케이와 교사들은 버스를 버리고 걸어서 탈

출해야할 지를 고민했지만 버스에 남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재로 인한 연기였다. 버스 안도 안전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질식될까 걱정됐다.

맥케이는 중간에 도로에서 차 문을 두드리는 여성

을 태우기도 했다. 여성 역시 인근 초등학교 교사였다. 

여교사는 탈출 도중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사

고로 차를 버려야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스쿨버스 문

을 두드렸다고 한다. 교사들은 차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길 기도했다.

꼬박 5시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맥케이는 스

쿨버스를 학부모들이 기다리는 안전한 곳에 댈 수 있

었다. 데이비스의 남편은 아내를 구해준 맥케이를 꼭 

껴안고 들어 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맥케이는 지난 18일 치코의 공원에서 만난 CNN 기

자에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일은 버스 운전

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전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데이비스와 루드윅은 “맥케이

는 진짜 영웅”이라면서 “저흰 천국에서 온 버스운전

사를 만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은 누구인가? 

 

신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은 매우 자

연스런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이

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

신으로 믿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종

교의 씨앗으로 미신을 숭배하고 때로는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한다.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

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신을 찾으려는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서 참 지식을 갖고 

경건에 이르기 위함보다, 인간 특유의 호

기심이 발동되어 사변적인 논리를 전개함

으로 인간의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

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겨놓으신 종교

의 씨앗이 부패하였기에, 그 열매는 참 지

식을 얻을 수 없다. 인간적 지식의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근거

는, 그가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자

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는 창조

주이고 인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자연

에는 하나님의 능력, 선, 그리고 지혜가 현

저하게 드러나 있다. 우주만물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낸다. 자

연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만한 것이 분

명히 나타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왔다. 

특히 고대 헬라 철학에서 형성된 인식론

은 초대교회는 물론 중세교회, 그리고 현

대교회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대 인식론에서 발견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플라톤

(Plato, 438/427BC–348/347BC)의 사상,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다. 

플라톤주의의 핵심은 ‘이데아(Idea)’ 설

이다. 이는 외적 현상 또는 감각적 사물들

로부터 독립하여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영

원하면서고 불변하는 실재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 이데아는 세상 밖에 있으며, 

모든 현실 세계의 인간과 모든 사물의 본

질이다. 그 신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

다. 오직 정신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대상

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 비유이다. 자유롭게 시선을 돌릴 

수 없는 인간의 환경, 특히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인간들은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즉, 인간은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주어진 것을 상기해낼 뿐이다. 

이 세상을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라고 

이해한 플라톤과 달리, 그의 제자였던 아

리스토텔레스는 온 세상이 신의 흔적들을 

지닌 거대한 작품이라고 믿었다. 그는 불

변하는 이데아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특정한 것에서 

발견되는 보편이 곧 사물의 본질로 인식

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식론은 인식의 주

체인 인간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새

로운 길을 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습득하는 모

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 근거한다고 확신

하였다. 즉 그는 온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

들이 증명과정을 통해서 판단될 수 있다

고 보았다. 즉 귀납법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중세시대에 찾아온 변화 

위에 소개된 두 가지 종류의 인식론 중 

기독교의 진리를 확고히 증거 하는 도구

에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 물론 플라톤

의 사상이다.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불

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인간과 세상

의 사물 넘어 계신 초월적 존재이다. 인간

은 무한하신 그 분을 한계를 지닌 인간의 

경험과 이성 안에 가둬둘 수 없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

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를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신앙을 지니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동시에, 자신

의 외부에 있는 절대자를 발견하고 의지해

야 한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방법론을 그의 신학

에 수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

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객관적 지식에 

대한 인식을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향후 서방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변화가 찾아왔다. 

십자군 운동과 함께 11세기부터 이슬람지

역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인 

서방 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13세기

에는 그의 서적에 대한 주석이 많이 소개

되었다. 그 당시 이슬람들이 헬라 철학에 

익숙하였던 것은 그들이 7세기 이후 헬라 

철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서적을 아랍어

로 번역과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였기 때

문이다. 9세기에 이르러 이슬람 철학이 아

비첸나(Avicenna, 980-1037)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아비첸나는 ‘치유의 책’과 ‘충족’ 등의 백

과사전을 저술하였으며, 그의 ‘의학정전’

은 중세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

였다. 무엇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

식론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였다. 그는 

신은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은 필연적 존

재로서, 오직 그만 완전하며 절대적인 선

이다. 나아가서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을 그

의 선이 확장되고 연장된 것으로 이해하

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능동 지

성과 수동 지성을 구분한 것이다. 즉, 인간

은 자신의 지성만으로 참된 지식을 소유

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성 활동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결론지

었다. 

12세기에 들어 이슬람 철학가 아베로에

스(Averroes, 1126-1198)가 아리스토텔

레스의 책들을 집중하여 주해하면서 그의 

사상을 널리 보급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

른 이슬람 철학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였

으나, 그는 꾸준히 난해한 아리스토텔레스

의 글이 담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이슬람 철학자들에 의하

여 서방 교회 신학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전달되어 향후 스콜라철학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같은 시대, 다른 관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소개되면서, 

전통적으로 플라톤의 인식론을 따랐던 서

방교회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사상이 

중세 교회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

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중세 시대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1225-1274)가 적극적

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수용하

여 신학을 발전시킨 것이다. 

아퀴나스는 13세기를 대표하는 스콜라 

신학자로서, 전통적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

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하였다. 그가 헬라 

철학자의 사상을 철학에 수용하였다는 것

이 아니다. 그는 은총 교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단지 스콜라 철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지녔던 고민, 즉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시

도함에 있어서 새롭게 소개된 인식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3세기는 아퀴나스의 독무대가 

아니었다. 그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보나벤

투라(Bonaventura, 1221-1274) 역시 로

마가톨릭교회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은 

탁월한 신학자이이다. 그들은 나이도 비슷

하였고, 학업과 파리대학에서의 교수사역

에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두 사람이 깊

은 우정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지만 분명 그들은 교회를 위

한 신학자로서 남다른 교류를 맺고 있었

음에 틀림이 없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는 절대자의 존

재를 증명하는 공동의 사명을 지니고 있

었으나, 신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다. 

특히 중세 교회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

의 철학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랐

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퀴나스는 철저

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신학을 

접목시켰다. 이와 반대로 보나벤투라는 어

거스틴이 지녔던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

로 초월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스콜라 철학자답게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학을 펼쳐나갔다. 왜냐하면, 보나벤투라

도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이성

의 빛내지는 신의 조명의 도우심으로 진

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세 교회의 신학 논쟁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방법론의 차이에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

는 커다란 명제가 놓여있었다. 

아퀴나스는 위로부터의 빛을 거부하였

다. 그 대신 인간에게 부여된 감각으로부

터 시작하여 초월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영원하며 불변하는 이데아에 참여한다고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얻

기 위하여 감각적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

한 것이다. 즉 아퀴나스는 인간에게 개념

이 생기기 위하여 반드시 그 전에 인간의 

의식이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

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을 통

과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이성 속에 

들어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을 구분하지 않

았다면, 보나벤투라는 이 둘을 구별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 이성이 존

재한다고 믿는 전통을 버릴 수 없다고 믿

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혼의 빛을 받지 못

한 지성에게서 진리로 인도하는 기능을 찾

아볼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

는 이성을 하급과 상급으로 나누었다. 

하급이성이란,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 작용에 의하여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상

급이성은, 영혼이 자기 성찰에 의하여 정

신적 차원에 존재하는 지식 자체인 하나

님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나벤투라는 신학을 하나님

께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하나님을 발

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 안

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

신이 직접 신을 체험하면서 인식하는 것

이다. 아퀴나스는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길을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보나벤투라는 하나님께서 나아

가는 길에 몰두하다가, 결국 개인의 체험

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사상으로 빠지게 되

었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위대한 신학

자가 지녔던 신학적 차이, 즉 새로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학의 상관관

계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세 교회의 흐름

을 바꾸어놓았다. 13세기 이후 로마가톨릭

교회의 중심에 아퀴나스의 신학이 놓이게 

되었다.                     

covenantch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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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27장 5-7절에 “나

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

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데

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

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

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

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

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

기게 하리라.” 

다니엘 2장 21절에 왕들을 세

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4:17, 25, 

32, 5:21). 이처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

셨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

무 권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5) 권세자에게 순종할 이유 

로마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두 번 부정문으로 표현된 말씀

에서 그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첫째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

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

림이니”에서, “거스른다”는 말

은 대적하여 전투대형을 만든

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이유의 두 번째 부

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

스리는 자들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할 것이라는 말씀하는데 

그 저주는 심판을 의미한다. 여

기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권위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권세를 거

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는 분명히 심

판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상 권세

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고를 

집행하신다고 설명해 나아가는 

그 대목에 비추어보면, 그 심판

을 직접 집행하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오히

려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서 그 목적을 위해 세우신 공적

(civil) 권세들로 말미암아 하나

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 형벌

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 심

판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

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위

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셋

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

이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자들

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세들을 두

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다. 왜 그런가? 바울 사도는 지

금 전체 대목에 있어 그의 보편

적인 논증을 말하고 있다. 

관원들과 권세들은 우리가 복

종하기만 하면 결코 우리를 대

적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선

하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한가? 권세와 국

가는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

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

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

여 되나니(3절)” 라는 말씀은 그

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자

리에 자신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다는 말씀이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질문을 

던진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

지 아니하느냐? 권세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의지와 

바램이 아닌가?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오히

려 칭찬이 있으리라”(3절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

는 네 번째 이유는 위에 있는 권

세들, 국가는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의 적극적 선을 

위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우리

가 잘못된다면 우리를 징벌하

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

이다. 

4절의 “그는 하나님의 사(역)

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

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

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

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

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

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

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

다.

사도는 여기서 적극적인 면에

서와 소극적인 면의 양면에서

의 요점을 말하고 있다. 권세자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

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로서 존

재한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

가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두려

워할 필요가 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

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역)자(God 's 

servan)”라는 단어가 두 번 나

타나는데, 그 사자는“악을 행하

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보응

하는 자다.” 여기 이 사역자(하

나님의 종)은 자기의 임무를 수

행하는 종을 말한다. 또 ‘칼’이

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 로

마 황제들이 지방총독을 임명

할 때 총독에게 단검을 줌으로 

그 기능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황제가 그를 임명할 때는 “나

를 대신하여 만일 필요하다면 

쓰라”라고 말하며 단검을 선물

한다. 이 칼은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나타낸다. 이것

은 필요하다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 형벌로 목숨을 취하는 권

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다. 그러나 권세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

해짐을 기억해야 한다.

6) 진노와 양심으로 인한 복

종

5절에서 그 논리가 아주 단순

해진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

종해야 할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는 진노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노를 피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둘째로 더 

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양심을 인하여 복종하라는 것

이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5절)” 양심의 칼 때문에 복종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

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권세들에 대한 예의

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

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거스리고 대적하면 우리가 알

고 있는 것을 스스로 거스리고 

대적한 셈이 된 것이다. 

7) 세금에 의한 사역자 직분

6절에서, 바울은 강력한 논증

을 펼친다. 너희가 이 명령에 이

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곤

란에도 처하지 말아야 한다. “너

희가 조세(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다.” 이것은 세금 납

부에 대한 문제이다. 왜 세금을 

납부하는가? 국가의 권위와 권

세를 인식하기 때문이며, 또 그

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

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

쓰느니라(6절)” 그런데 여기 6

절의 “일군(servants)”은 4절의 

“사(역)자(ministers)”와 다르

다. 4절에서는 행동을 보여주는 

종의 개념을 뜻하지만, 6절은 

공적인 일군을 제시한다. 그러

므로 이곳의 강조점은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

니라, 그 직무의 엄숙성과 존엄

성에 주어져 있다. 
 younsuklee@hotmail.com

권세 거스리면 하나님 거스리는 것...심판의 권위자는 하나님

세금 납부는 국가의 권위와 권세 인식하기 때문이며 옳은 일

청교도 신앙 (6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교회와 국가

지난달 말에 매년 가을에 여는 아주사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주최 제 

7차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다. 지역사회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고자 시작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올해로 어느덧 일곱 해째가 되었다. 처음 시

작은 8년 전 동부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대부

분의 담임목사님들이 목회일로 바빠서 막상 같은 교회를 섬기는 후배 사역자

들을 멘토링 할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하셨다. 신학교 교육만으로는 목회에 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의 한어권 부교역자들을 멘토링 하신다고 하였다. 

목회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학습도 가능하지만 일년

에 한번이라도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생이 모여 일정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를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몇 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설교”를 주제로 첫 

시작을 했다.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했지만 첫 해에는 이 시대는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

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또 한인 밀집 지역인 LA지역에는 워낙 한국어로 열

리는 세미나도 많아서 과연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얼마나 필요를 느끼고 참석

할지 궁금했다. 감사하게도 첫 컨퍼런스에 120여명의 참석인원이 모였다. 숫

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석한 분들의 필요를 느낄 수 있어서 격

려가 되었다. 

모임 장소 예약을 위해서는 참석인원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해

야 하므로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치를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올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매년 준비할 때마다 강사 결정부터 참석인원 

예상 등 소소한 일로 신경도 쓰였고 가끔씩은 전화까지 해서 한 특정강사를 

지적하며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하느냐고 비난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서 짜

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잖아도 할 일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컨퍼런스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 들었다. 그럴 때마다 몇 교회가 힘을 합해서 모이면 

우선 목회자들이 배우는 기회가 된다며 격려해주는 처음부터 함께 한 귀한 목

사님 덕분에 힘을 얻고 7회까지 오게 되었다. 

매해 모이는 분들의 필요파악을 위해 서베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참석자들

의 의견을 반영한 주제선정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서베이 결과를 분

석해보면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내용이 좋았고 다음에도 참석하겠다고 응답

을 한다. 그러나 막상 컨퍼런스를 열 때가 다가오면 또 다시 내가 하나님만 의

지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 같다. 그래도 해마다 컨퍼런스를 마

치면 모든 일을 지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

람을 느끼기도 한다. 

첫해 이후로 한 동문 목사님의 배려로 재학생, 동문들에게는 참가비를 면제

해주는 혜택도 줄 수 있었다. 점심식사비에 해당하는 참가비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그것도 부담될까 싶어서 도와주시는 귀한 마음

이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가비를 안 내도 되어서 그런지 막

상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컨퍼런스의 기회를 별로 귀하

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많이 참석도 안할 뿐더러 그 중 몇 학생은 별로 배

우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까지 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맡아주신 강사 목사님, 교수

님들의 강의에 마음에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기에 별 배울 것이 없다는 학

생들의 태도가 너무 뜻밖이다.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전공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강사 목사님, 교수님들은 서

로의 강의를 통해 정말 많이 배웠다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이제 겨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좋은 배움의 기

회를 고마워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현대교인들의 동향을 얘기한 한 강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현대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 

교인들을 목회할 신학교 학생들은 모든 일에 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텐데 얄팍한 지식이 교만을 불러온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 같

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

기고 주어지는 배움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아쉽기만 하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배우는 자세

일상칼럼



크리스천헤럴드(발행인 양준호) 

창간 4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

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13일 오

후 6시30분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열렸다. 

윤우경 총괄본부장 사회로 시작

된 후원의 밤은 송재호 목사(할렐

루야한인교회 담임) 대표기도, 김

시온 목사(옹기장이교회 담임) 성

경봉독, 보블리즈선교합창단(단장 

이영애, 지휘 김철이) 특별찬양, 이

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말

씀선포, 본사 양준호 회장 환영사, 

인도자 사역보고, 본사 라디오 국

장 정대철 목사 봉헌기도, 테너 오

위영 봉헌송, 박희민 목사(새생명

선교회 대표, KCMUSA 이사장) 격

려사, 한국 GOOD TV 김명전 사장 

및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

임) 축하영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

으며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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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문화모임 ‘감성_in’(대

표 김충만 목사)이 주최한 ‘Give 

Love’ 콘서트가 지난 11월 18일 애

나하임 소재 The rock 한인교회(

담임 박정기 목사)에서 열렸다. 

‘Give Love’ 콘서트는 간접적인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음악을 통해 

신자나 불신자 젊은 세대들과의 만

남과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는 재능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음향, 음악 등의 각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김충만 목사는 “사람마다 감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

셨을 때 감성을 갖고 계셨다”며 “

똑같은 노래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감성을 나눌 수 있기에 ‘감성_

in’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

다. 

이날 콘서트는 젊은이들의 상징

적 언어인 ‘사랑’, ‘꿈’ 등을 소통의 

주제로 제시하며 1부 순서는 △자

기소개 시간 △설레임의 시간 △짝

사랑의 시간 프로그램과 ‘생각나는 

사람과 글’ 등을 함께 나누며 참석

자들의 어색함을 깨는 아이스브레

이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2부는 △만남 △이별 △사랑 등

의 주제로 젊은 시절 겪게 되는 고

민과 아픔, 희망과 좌절을 등을 함

께 노래로 화답하며 신앙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날 행사는 박정기 목사, 김충

만 목사, 김경록 형제가 공동 기획

했으며, 사회 김요셉 전도사, 피아

노 김경복, 남자 솔로 박재현 등이 

각각 담당했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이취임 예배가 지난 25일 열

려 박효성 감독이 이임하고 은희곤 

감독이 취임했다.

오후 7시 참사랑교회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3대 감독으로 추대

된 은희곤 감독(뉴욕참사랑교회 담

임)은 취임사에서 “①공의로운 연

회 행정 수행 ②미래를 예견하며 

오늘을 준비 ③미주감리교신학대

학의 지속적인 발전 ➃선거제도 개

선” 등을 언급하고 연회 바깥의 연

대사역에 대해서는 “➄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미국감리교와 동역 ➅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웨슬리안의 

연합” 등의 계획을 밝혔다[인터뷰: 

본지 1709호에 게재].

박효성 감독은 이임사에서 “연회 

감독에게 주어지는 성직으로서의 

직임과 장정상 직무는 그 이름만큼 

영예롭거나 거룩하지 않다”며 교회 

담임으로서 목회와 연회 수장으로 

행정치리가 녹록치 않음을 언급하

며 기도를 당부하고 자신은 목회 

44년을 마치고 은퇴한다고 밝혔다.

1부 감사예배는 이철윤 목사 인

도로 안성국 목사가 기도하고, 전 

서울연회감독 김종훈 목사가 “요셉

과 같은 감독”(창41:37-4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이취임예식은 이근우 목사(

연회총무) 사회로 취임감독 소개, 

이임찬하, 취임 축하 영상 메시지 

전명구 감독회장, 취임감독 선서 

및 팬던트 수여 전용재 전 감독회

장, 축가 한경진 문현호 집사(참사

랑교회), 이임사 박효성 감독, 이임

감독 찬하사 전용재 감독, 공로패, 

예물 화환증정 은희곤 감독, 취임

사 은희곤 감독, 축가 뉴욕동지방 

교역자부부, 취임감독 축사 정희수 

UMC 위스콘신연회 감독, 축하 돈 

라이언 햄스테드시장, 공로패, 예물 

화환증정 박효성 감독, 축가 박정

화 교수, 광고 금동필 장로, 축도 이

후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신임 은희곤 감독은 지난 5월 연

회에서 감독으로 추대되고, 지난 

10월 제 33회 총회를 기점으로 11

월 1일부터 감독 직무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은희

곤 감독이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에 연재해온 “시론”들을 모아 발행

한 칼럼집 “카무카무 우에”를 배부

했다.
<정리:유원정 기자>

‘감성_in’ 주최 ‘Give Love’ 콘서트 성황

재능기부로 소통의 장 마련

감성인 콘서트가 락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크리스천헤럴드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감독 이취임 예배

박효성 감독 이임, 은희곤 감독 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감독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019년 2월 특별총회 이후를 위

한’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포럼이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

사)에서 11월 25일 오후 4시에 열

렸다. 

정영희 목사(포럼위원장. 드림교

회)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

장), 이학준 박사(풀러신학교 기독

교윤리학과장, 석좌교수), 전영호 

박사(세인트폴 신학교 조직신학 교

수), 류재덕 목사(한인총회장)이 패

널로 나서 발제했다. 

정영희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UMC) 총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내년 2월에 연다. UMC가 고민해온 

성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내

리게 될 것”이라 말하며 “총회결과

를 미리 염려하면서 탈퇴하는 자들

이 나오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

음이 든다. 이 시대는 독불장군의 

시대가 아니다. UMC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신앙이 키워졌다. 그

래서 사랑하며 가야한다”고 말했

다. 

정 목사는 “오늘은 답을 듣자고 

모인 것이 아니다. 교수님과 학자

들 통해 말씀을 듣고 우리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포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학순 목사는 “

내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UMC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동성

애 이슈와 재정, 그리고 교리장정

과 감독제 파송 등 여러 이슈가 전

에 보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

라 말했다. 

장 목사는 “현재 UMC내 상정이 

된 헌의안은 △첫째 트렌디셔널리

스트 모델로 기존 교리장정을 유지 

및 강화하자는 보수적인 안이다. 

이 안은 교리장정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제재 조치하는 법규

를 추가하는 안이다. 그러나 일부 

서부, 중북부, 동부의 연회에서는 

이에 대해 불복종하는 운동이 일어

나고 있다 △둘째는 원처치 모델로 

UMC 교회 안에 동성애를 찬성하

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공존하

고 있다. 따라서 두 그룹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연회와 

개체교회에서 어떠한 입장을 고수

하더라도 허용하자는 안이다. 모양

새로는 중도적이고 중립적이지만 

UMC에서 볼 때 상당히 진보적 법

안이다 △세 번째는 커넥셔널 모델

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 허용

하는 그룹, 그리고 양쪽을 다 아우

르는 그룹으로 나눠 UMC라는 한 

우산 안에 두며 공존하는 안이다. 

이 안은 결국 UMC 헌법을 고치는 

사안이다. UMC 헌법이 개정되려

면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을 해야 하며 가장 통과가 어려운 

안건”이라 설명했다. 

장 목사는 “내년 총회는 첫째 안

건과 둘째 안건 중에 결정이 될 것

으로 보인다”며 “두 번째 안이 부

결되면 현재의 교리장정을 인정하

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벌써 10개

가 넘는 연회가 전통적 모델이 채

택되면 복종하지 않겠다고 한다. 

<16면으로 계속>

내년2월 UMC 특별총회를 앞두고 열린 KUMC미래포럼에서 발제자들

이 발제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

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

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플로리다 주에 당시 세계에서 가

장 오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

인으로 1981년에 130세로 죽은 찰

리 스미스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마치 실에 

끼워놓은 진주알처럼 하나하나 모

두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

다. 노예의 신분이었고, 주인의 천

대와 멸시 속에 어릴 때 부모와 헤

어져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외로운 나날이었습

니다.

조금 자라자 미국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 다

니며 매 맞고 죽도록 일하는 모욕

과 천대의 나날을 살아야 했습니

다.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 넘겼다고 합니다. 그토

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스미

스 씨는 임종을 며칠 앞두고 그를 

방문한 스티븐슨 목사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

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

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 맞고 고통당한 것도 감사드립

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 예수

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가게 해주

신 것과 130년 그 많은 고통의 세

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께서 한 번

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

신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

을 수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

고 주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이 흑인 스미

스 씨의 기도를 들으며 스티븐슨 

목사님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고 “이런 신앙은 세상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신앙이다. 이

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다”고 외쳤던 것

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

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

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감사하

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미

국의 건국정신이 된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17세기 초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

다. 102명이 조그만 범선인 메이플

라워호에 몸을 싣고 110일 동안 목

숨을 건 죽음의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1620년 12월 26일 110일 

만에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서 

감격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겨울 모진 한파와 굶주림으로 

청교도들 절반인 44명이 죽었습니

다. 그 다음해 봄에 그들에게 다가

와 씨를 내민 왐파노그 인디언들

의 덕분에 그들은 씨를 뿌려 가을

에 소량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

다. 

1621년 12월 13일 그들은 왐파

노그(Wampanoag) 인디언들을 불

러 함께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날 1인당 배

급된 것은 옥수수 다섯 개였습니

다. 그것으로 하루의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감사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미지의 땅에서 부모와 형제를,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둔 밤하늘에 별을 헤아려가며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준 왐

파노그 인디언과 함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런 미국의 시

작은 이런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후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

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세계 제일의 

원조국가요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

인 오늘의 미국을 이루어 놓았습

니다. 이 청교도들의 첫 번 추수감

사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불붙을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목회서신 

가장 성숙한 감사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KUMC 미래포럼...동성애 등 총회이슈 점검

내년 2월 총회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자

크리스천헤럴드 창간 4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제 32회기 뉴저지교협이 지난 

19일 회장 및 임실행위원 시무예

배 및 이취임예배를 드리고 출범했

다.

“섬김으로 하나되는 교협”이라

는 표어를 세운 32회기 교협회장 

홍인석 목사(교회)는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주

신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 안에

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둘째, 지역선교

단체를 많이 섬긴 31회기 사역을 

이어 나가겠다. 셋째, 차세대를 살

리는 것이 지역교회를 살리는 것이

다. 한두 명이라도 교회내 차세대

를 확고히 세운다면 세대를 연결하

고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하

고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이임하는 윤명호 목사(교회)는 “

교협 일은 무상으로 죽도록 봉사하

는 직”이라며 “(자신의) 전 회기였

던 30회기가 회기 후에도 계속 돕

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다. 31회기

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

고 새 회기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설교는 유재도 목사(증경회

장, 땅끝교회 원로)가 “성령으로 하

나되어”(행2:16-17)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협 일을 끝

까지 충성스럽게 하라, 둘째 성령

의 은혜를 모든 교회와 종족에게 

나눠주라 셋째, 성령으로 하나 되

어 주의 일과 교협 일을 해나가라”

고 전했다.

1부 예배에는 김종국 목사가 기

도하고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뉴

저지사모합창단이 찬양했다.

2부 이취임식은 이병준 목사가 

기도하고 이임사, 교협기 인계, 취

임사, 임실행위원 소개, 축사, 공로

패 감사패 증정 등이 있었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는 “표

어가 맘에 든다”며 “차세대 청소년

을 위한 사역을 잘 해나가기 바란

다”고 축사했다. 

뉴저지목사회장 김종윤 목사는 “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수가 잘 이뤄

진다”며 “유스사역을 오랫동안 해

온 홍인석 목사를 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축

사했다.

뉴저지교협 32회기는 임원(7명)

과 이사회(7명), 감사(2명), 교단별 

대표로 구성된 협동총무 19명, 11

개 분과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했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홍인석 목사 △부회장 장

동신 목사, 이문홍 장로 △총무 박

인갑 목사 △서기 김대호 목사 △

기록서기 권광희 목사 △회계 육귀

철 장로 △이사장 윤석래 장로 △

부이사장 정일권 장로 △감사 최춘

호 목사, 최봉호 장로.
<유원정 기자>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협” 제32회기 출범
뉴저지교협 회장, 임실행위 시무 및 이취임 예배

뉴저지교협 회장 및 임실행위원 시무 및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샬롯한인목사회(회장 나성균 목

사)가 지난 12일 남부교회(담임 송

성섭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송성섭 목사 △부회장: 

김기영 목사 △총무, 서기: 최유찬 

목사 △회계: 이현석 목사. 

<기사제공: 샬롯목사회>

샬롯목사회 신임회장에 송성섭 목사 선출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가 지

난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

에 박태규 목사, 부회장에 이준성 

목사를 선출했다.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총회

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부회장 박태

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는 

“목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존경받는 

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세미나와 친목 등을 통해 정체

성 회복에도 노력하며 또한 기도운

동과 전도운동도 펼치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3차 투표 끝에 부회장으로 선출

된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 담

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며 “선후배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목회자로 희로애

락을 같이 하겠다”고 인사했다.

47회기 총회는 3명의 부회장 후

보가 입후보해 경선을 벌임으로, 회

원들의 참석도가 여느 때보다 높았

다. 116명이 투표에 임했다. 

기호1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

회), 기호2 이준성 목사, 기호3 김진

화 목사(미래비전교회)가 1차 투표

에서 37, 47, 32표를 각각 얻었으며, 

2차 투표에서는 32, 55, 29표를 각

각 얻었다.

이에 김진화 목사가 기권을 선언

하며 “내년”을 당부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사기도 했다.

3차 투표는 김희복 목사 39표, 이

준성 목사 65표를 얻어 이준성 목

사가 당선됐다.

감사는 박드보라, 정재현, 안승백 

목사가 선임됐다.

이날 회계 및 감사보고에서 총수

입 99,401.49달러, 총지출 97,957.10

달러, 잔액 1,444.39달러로 보고됐

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방으로 인해 예산이 

많아졌다”며 “실제로는 2만여 달러 

정도가 목사회 예산이었다”고 밝혔

다.

문 목사는 “47회기 총회를 맞아 ‘

소명에의 충실함을 돕는 목사회’, ‘

친목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목사회’ 

등의 주제를 갖고 지나온 1년을 돌

아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미흡함도 

많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

한 임원들에게 감사한다. 다음 회기

에도 변함없는 참여와 협력으로 성

숙한 목사회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46회기 뉴욕목사회는 △회기 감

사예배 및 이취임식 △신년기도회 

△3회의 임실행위원회 △종교개혁

지 탐방과 이를 위한 공개세미나 

△5회의 세미나 △부활절 연합찬양

제 △2회의 체육대회 △장학금 전

달 등의 행사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태규 

목사 인도로 기도 정순원 목사, 성

경봉독 김정숙 목사, 설교 이재덕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 순서로 진

행됐다.

이재덕 목사는 “이사야의 사명”(

사6: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

아와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며 “본

문의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가 목

사회 소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

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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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 17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제 17회 정기연주회

가 불우이웃돕기 선교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그가 곧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12월 9일(주일) 오후 6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658-3181 양재원 지휘자

KCBN 개국 29주년 감사의 밤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 윤세웅 목사) 개국 29주년 감

사의 밤이 12월 10일(월)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다. 참석자는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718)463-1700

교육전도사 청빙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가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차세대 사역을 담당할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유치부 담당)를 청

빙한다. 자격은 유치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신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영어

와 한국어 가능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 추

천서 1통. 서류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NewYorkNYPC@gmail.com

이규헌 박사의 뼈와 건강 세미나
캐나다 뼈와건강연구소 소장 이규헌 박사의 뼈와 건강 세미

나가 ‘세포에 칼슘레벨이 낮아지면 왜 암이 생길까? 주제로 뉴

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일정은 12월 3일(월) 오후 8시 뉴저지

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 12월 4일(화) 오후 8시 뉴욕순복

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미나 참석

자 중 사전 등록자에 한해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규헌 박

사의 신간 “SAC칼슘의 혁명”을 원가(50%할인)로 보급한다. 강

의 신청대상은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암환자로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우선 접수한다. 선착순 각 지역 40명. 마라내츄럴뉴욕

이 주관하고 씨존이 후원한다.

▲문의: (917)291-3800, (718)414-4848 

스마트폰 특별강의
스마트폰 특별강의가 12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뉴욕기독교방송(대표 문석진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

는 윤승준(재미있는iT 대표)로 준비물은 스마트폰+노트북이나 

태블릿. 수강료는 없으나 등록비 1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 선

교후원비로 사용되며 등록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917)291-3800, (718)414-4848

제 3회 크리스마스 오픈 콘서트
뉴욕겟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주최하는 제 3회 크

리스마스 오픈 콘서트가 장학기증을 목적으로 12월 9일(주) 오

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516)520-2004, (917)693-2763

이노비 12월 공연일정
이노비 12월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너싱홈(구 드윗 양로원): 14일(금) 오후 3시, 양로원 거주 노인 

70명 대상 △코코장애인서비스센터(플러싱지역 한인 장애인) 

15일(토) 오후 1시, 한인 장애인과 봉사자 40명 대상, 프라미스

교회 △할렘 소울세이빙 스테이션: 18일(화) 정오, 저소득층 주

민과 홈리스 50여명 대상 △뉴저지밀알: 22일(토) 오후 1시, 한

인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100여명 대상.

▲문의: (212)239-4438

새 회장 박태규 목사, 부회장 이준성 목사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

퀸즈장로교회 이어 만나교회에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32회 찬양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

성국 목사)가 지난 21일 제 32회 

찬양의 밤 세 번째 프로그램을 뉴

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

서 열었다.

1부 예배는 이종원 목사(총무처

장) 인도로 최진권 학우 기도 후, 

성경봉독 김영미 학우, 찬양 동부

개혁장로회신학교 합창단, 말씀은 

김성국 목사가 “감사함으로 찬송

함으로”(시100:1-5)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2부 찬양은 신학교합창단(지휘 

윤원상 교수)의 찬양으로 시작해 

남성중창, 특별찬양(킹스콰이어, 

퀸즈장로교회), 여성중창, 합창, 봉

헌기도, 광고 허윤준 목사(학감), 

축도 정관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

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의 

밤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을 위해 매

년 열린다. 올해는 11월 7일 뉴욕

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 

본지 1707호 10면 게재)를 시작으

로, 14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

국 목사)에서 열린바 있다.
<유원정 기자>  

지난 21일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린 제 32회 찬양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표어로
글로벌뉴욕여목연 제3기 시무 및 회장 이취임 예배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 제 3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

임예배가 지난 21일 오전 10시30

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렸

다.

취임하는 회장 심화자 목사는 “

회장직을 맡고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었다”며 “기도 중에 ‘너희 행

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잠16:3)는 

말씀을 받았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

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갖

고 어머니기도회, 목회정보 나누기 

등 장자 역할을 하는 뉴욕지부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권캐더린 목사는 “이

임사를 준비하며 2년전 글로벌여

목연을 시작하면서 여성들에게 허

락하신 은사를 개발하겠다는 취임

사가 생각나며 출애굽기에서 홍해

를 가르는 장면이 떠올랐다. 지난 

2년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기적이었다”며 미리암의 찬양을 

대신하는 자작 찬송시를 낭송했다.

최근선 목사 사회로 마요셉 전도

사의 찬양으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오명의 목사, 특별찬양 글로

벌 이중창단, 말씀 전희수 목사, 헌

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장

만자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 순서

로 진행됐다.

글로벌연합회장 전희수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소망하며”(여호와께 맡겨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2년 동안 

세계 10개 지역에 연합회와 기도

운동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지만 말

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믿지 못

하고 내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라며 “①믿음으로 맡기

라 ②말씀에 순종하며 맡기라 ③기

도로 맡기라”고 강조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전희수 목

사와 권캐더린 목사에게 감사패 및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축사는 정순

원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뉴욕교협

증경회장, 박태규 뉴욕목사회부회

장이, 권면은 김경희 연합신학학장

이 했다.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 사역은 다음과 같다.

△중보기도: 매월 오후 1시 은혜

와진리교회(담임 심화자 목사) △

어머니기도회: 매월 오전 10시30

분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

사) △글로벌합창단 연습: 매월 중

보기도, 어머니기도회 사역 후.

글로벌여목연 제 3기 조직은 △

회장 심화자 △부회장 최근선 △특

별위원 전희수 권캐더린 △서기 안

경순 △회계 김사라 △감사 조문자 

△자문위원 오명의 △사역총무: 

중보기도회 나명자, 어머니기도회 

최근선, 선교 김희숙, 친교 이진아, 

상담 정양숙, 교육 정인숙, 글로벌

합창단 안경순 김사라(이상 목사).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제 3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예배

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64차 목요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

로) 제 64차 목요조찬기도회가 뉴

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

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성범 장로의 사회로 대

표기도 손성대 장로(교협이사장)

후 박준열 목사가 “영원한 영광의 

비밀”(골1:26-2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특별기도는 △뉴욕장로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송윤섭 장

로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김요

한 장로 △본 교회 부흥을 위하여/

산승룡 장로 제목으로 기도했다. 

김재관 장로의 헌금기도와 정덕

상 장로의 식사기도 후 선한목자교

회에서 준비한 조찬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신선희 권사가 당뇨

병 예방 치료에 관한 세미나를 진

행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성실장로교회에서 열린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위한 찬양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죽음준비학교” 30기, 31기 수료식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

죽음준비학교" 가 제 30기, 31기를 

마쳤다. 제 30기는 9월 5일부터 10

월 31일까지 패밀리터치 리틀페리 

오피스에서, 31기는 10월 11일부

터 11월 15일까지찬양교회에서 진

행됐다. 

유언장과 버켓 리스트 작성을 배

우며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세에 대한 믿음과 관계 회복을 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인생

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죽음

준비학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

자들이 참여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패밀리터치 죽음준비학교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이광희 목사 성역40주년 감사 은퇴예배 
제 5집 작곡 출판기념 미니콘서트 열어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가 고희, 성역 40주년을 맞아 제 5

집 작곡 출판기념 감사 및 은퇴예

배, 미니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15일 저녁 첫눈이 내려 교

통 혼잡을 이뤘지만 이광희 목사는 

“하늘에서 큰 축복이 쏟아졌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원로)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은퇴 후 부흥사로 작곡가로 남은 

여생을 살겠다”며 “현재 토마스 선

교사 일대기 오페라와 시편 작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찬 후 진행된 행사는 이광희 

목사 부인이며 할렐루야뉴욕교회 

담임인 이미선 목사 사회로 시작

돼, 기도 허연행 목사, 설교 김남수 

목사, 축시 이남선 목사(낭독 장경

아 아나운서), 축도 김영식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시편 112편 1-6

절을 본문으로 젊은 날 독일에서 

지휘자 이광희 목사와 만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연을 언급하며 “기

념되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에게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두 길 밖에 없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신

다”며 “이광희 목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하

기 바란다”고 말했다.

3부 미니콘서트는 이광희 목사

가 작곡한 곡 중에서 14곡을 골라 

피아노 트리오, 독창, 플롯연주를 

하고 마지막 합창으로 3곡을 연주

했다.

이날 김소희. 김대산. 정소영, 소

유영, 이철화, 유요선, 정지은, 김천

일, 고혜순, 김영환, 유진웅, 이미

선, 지현희 등이 공연했다.

이광희 목사는 경희대 작곡과,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

고 이미선 사모와 결혼, 그리스와 

터키 신혼여행 중 에베소에서 주님

의 부르심을 받았다. 미국에 온 후 

베데스다신학교를 졸업하고 1978

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며, 달라스

와 필라 지역 목회를 거쳐 1990년 

뉴욕에서 할렐루야뉴욕교회를 개

척했다. 

또 하나님의성회뉴욕신학대학교

(원) 교수, 이사장과 하나님의성회

한국(AGKDC) 총회장(2012-2014)

을 역임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이광희 목사

의 48곡 작곡이 담긴 작곡집 “광야

의 소리”를 선물로 배부했다. 
<유원정 기자>

이광희 목사 성역40주년 감사 은퇴예배 미니콘서트를 마치고 참석자들

이 기념촬영 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신 목

사)는 제 52회 총회를 지난 19일 오

전 10시 오직예수선교교회(담임 샘

신 목사)에서 열고 신임회장에 수

석부회장 김관진 목사를 선출했다. 

샘신 회장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샘신 회장이 개회 선언했으며 전회

의록 낭독, 활동보고,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 공천위원회보고 후,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회장 김관진 목사는 “참으로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수고하신 남

가주한인목사회 회장단들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린다”며 “신임회장으

로서 남가주목사회를 위해 미력하

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칙수정위원회 보고와 안

건토의를 한 후, 회의록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낭독하기로 하

고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수석부회장 김관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제1부 예배에서 부

회장 이상권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감사 김재중 목사가 ‘하나님 마

음에 합한 자’(행13:22)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증경회장 엄규

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 52회 정기총회, “혼신의 힘 다해 열심히 섬기겠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에 김관진 목사 

남가주 한인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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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상담심리대학원에서는 ‘트라

우마와 상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상담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탈봇신학교 교수 Sunny Song 임상심리학 박사이며 일정은 11일(화) 

오전 10시, 월드미션대학교 오렌지카운티 캠퍼스(7342 Orangetho-

rpe Ave, Ste A 103, Buena Park)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

자, 사역자, 일반인 등 상담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할 수 있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아주사 송년의 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하는 

아주사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0일(월) 오후 6시 가든스윗 호텔에

서 열린다.

▲문의: (661)618-9392

2018년 서울신학대 남가주 총동문회 송년의 밤
2018년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김기동 목사) 송년

의 밤 행사가 11일(화) 오후 6시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린다.

▲ 문의: (909)677-002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평가회 및 결산보고

중간선거 만족, 참여도 부족 아쉬움

다민족기도대회 평가회에서 한기홍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

한 ‘2018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를 

마치고 지난 16일 애나하임 한 뷔

페식당에서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

교회 담임),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

사(JAMA대표)를 비롯 대회 관계

자들 및 목회자들이 모여 평가회 

및 결산보고를 가졌다. 

이번 다민족연합기도대회와 관

련 집행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한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강

한 주인정신을 갖고 해마다 미국

을 위해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조

직해 기도할 수 있게 한 것과 올해

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특별기도

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

으시고 좋은 선거 결과(바람직한 

균형)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은

혜한인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장소

제공, 봉사, 재정지원, 성가대 참

여)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도 강

사로, 준비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과 해마다 재정지원을 해주시는 후

원교회들 광고 후원 단체에게 깊

은 감사를 전한다. 

△교회 행사들이 겹치고, 월드시

리즈가 동시에 열리고, 국가적 위

기상황도 있었지만 점점 기도대회 

참여도가 약해지고 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도하는 

중대형교회들의 공동 주인정신과 

적극 참여를 다짐받고 시작해야겠

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남가주 여러 지역의 교회협의

회, 목사회 등 여러 주요 기독단체

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

가 필요하다. 

△준비위원장이 멀리 떨어져 있

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시간배당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도 옥에 티였다. 

한편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

위원회 관계자들은 결산보고를 통

해 총수입, 34,295.06달러, 총지출, 

31,227.73달러, 잔액, 3,67.33달러

라고 보고했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주최 제20회 건강교회포럼과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CIU 강당

에서 열렸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

문규 박사)은 지난 15일 캘리포니

아 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한인교

회 목사안수 무엇이 문제인가?’라

는 주제로 제 20회 건강교회 포럼

을 개최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대 전 총장)는 “교인으로 

있었던 어느 집사가 신학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목사안수를 받

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 신학공

부와 목사안수는 담임목회자나 노

회 총회 등 교단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비인가신학

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

다. 

조성철 장로(버뱅크새길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목회자와 

장로의 공동책임이다. 이들이 회개

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

다. 

이날 패널 사회자로 나선 박준호 

기자(미주크리스천신문)는 “신학

교육, 목회자 과정은 예방적 차원

의 접근이 중요하다. 교회와 목회

자의 밝은 면을 볼 수 있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분별력이 요청된

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현수일 목사

는 ‘한인교회 목사안수 무엇이 문

제인가?(부제: 소명, 자질, 그리고 

안수과정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지만 주제를 숙지하지 못

한 내용을 발표해 패널로 참석한 

송정명 목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

다.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제 8회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시상은 큰사

랑선교회(대표 김운년 목사)와 스

트리트 컴퍼니(대표 제시 이)에게 

수여됐다.

큰사랑선교회는 한인 재소자들

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심어주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스트리

트 컴퍼니는 랭캐스터에 위치한 공

원에서 음식을 나누며 지역 노숙인

들과 관계를 쌓고, 노숙인들을 고

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노숙에

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한인 1.5-2세들이 만든 단체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건강포럼 및 사회봉사상 시상식 

‘한인교회 목사안수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세계유일의 3색서폰 연주자인 

정창균 목사와 정태미 사모 찬양간

증집회가 해돋는교회(담임 정갑식 

목사)에서 지난 11월 18일 오후 1

시30분에 열렸다. 

‘헛되고 헛된 삶’(전1:1-4)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정창균 

목사는 한국에서 최고의 색소폰 연

주인의 삶을 살다 미국에 이민 온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목사로 

서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다 고난을 당한 후 회

개하고 목회자가 된 이야기를 담백

하게 풀어나갔다. 

정창균 목사는 “성경에는 주께서 

교회를 세우면 복 준다는 말씀은 

없다”며 “전도하기가 두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1년에 1명만 

전도한다면 교회당은 어느새 빈자

리가 없게 된다. 전도하면 영혼이 

살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삶이 다

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의 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창균 목사는 ‘내가 주를 

처음만난 날’, ‘세 개의 나팔’ 등을 

불렀으며 정태미 사모가 ‘주님 손 

꼭잡고 가소서’, ‘사랑의 송가’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한 미 연 합 회

(KAC) 이사회는 만

장일치의 투표를 통

해 Eunice Hur 

Song, Esq.(송유니

스 변호사)를 새 대

표로 선임해 지난 

11월 1일부터 근무

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오랫

동안 한미연합회 조

직 내에서 활동했다. 

2008년에 사우스웨

스 턴  로 스 쿨 의 

SCALE(Southwestern Conceptual 

Approach to Legal Education) 특

수과정에서 공부하던 중 법대생을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한미연합회에 대해 열정을 가졌

으며, 2008년 초 4.29중재조정센터

(4.29 Alternative Dispute Center)

의 중재자로서 한미연합회에서 자

원 봉사를 시작했다. 2012년에는 

4.29 중재조정센터의 센터장이 돼

사건 처리율을 대폭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한미연합회 측은 “계속해서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며 

“변화는 먼저 개인 한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인지해 점차적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시민권의 권리와 

투표권을 교육해 지역 사회의 책임

과 소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

혔다.

송 대표는 미주 한인사회의 시민

의 권리와 민권을 장려하는 한미연

합회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한미연합회 임직원과 

새로 선출된 임원인 수지 오 이사

장을 위시해 게렛리 총무, 다니엘

리 회계, 로버트 리 안 위원, 찰리 

킴, 토니 킴, 앤드류 리, 이영직 박

사, 제임스 산타 마리아가 함께 하

는 총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동

참하게 된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총회(회

장 이우호 목사) 및 전국대회가 11

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에나 팍

에 있는 홀리데이 인에서 열렸다. 

첫째 날 집회는 이우호 목사 사

회로 참가자 한 사람 한사람 소개

를 하고 김동욱 목사가 오픈기도를 

하고, 조응규 전의원과 임용근 의

원이 각각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김영찬 목사가 ‘나는 누

구인가’(사43:1)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이어 각 지역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 등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이우호 목사 사회로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을 하고 김정우 목사가 대표 기

도, 내빈 소개에 이어 임용근 전 의

원의 환영사, 주일엽 교수의 바이

올린 연주, Virginia Vaughn 부에

나 팍 시장과 조웅규 전 의원과 이

상명 총장이 각각 축사했다.

이어진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에

서는 Joseph ho Lee, Jushua Lee, 

Kim chang ho 목사, Hyun Woo 

Bae 등 4명이 수상했다. 

이어서 남우석, 윤요한 정태형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 통성기도 한 후 최학

량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

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해돋는교회, 정태미 사모 찬양도 함께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총회 및 전국대회 

3색서폰 연주자 정창균 목사 간증집회

한미연합회 신임대표 송유니스 변호사 임명

대통령봉사상, 조셉 호 리 등 4명 수상 

정창균 목사 정태미 사모 찬양간증집회에서 정창균 목사가 3섹서폰 연주를 하고있다

한미연합회는 신임 대표에 송유니스 변호사(사진 

가운데)를 임명했다

아메리카한인재단 행사

은혜한인교회 추수감사절 부흥회 및 장자권 세미나

강사 이영환 목사 “축복의 비밀”설교

은혜한인교회 추수감사절 부흥회에서 이영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사)는 추수감사절 부흥회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했

다. 

18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 마지

막 날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영

환 목사(대전한밭제일교회)는 ‘추

수감사절에 담긴 축복의 비밀’(신

16:13-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

도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며 “창세

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세절만 믿고 행해도 신앙생활을 승

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감사절은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라며 “성경

에 여러 절기가 나온다. 많은 사람

들이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하지만 수장절이 가장 큰 절

기이며 이는 오늘날 추수감사절”

이라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

야 한다. 추수감사절은 생애 최고

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환 목사는 19일과 20

일 양일간 본 교회 친교실에서 장

자권 세미나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밀알 사랑의교실 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이 대통령봉사상 시상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가 주최한 밀알 사랑의교실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 한길교회(담임 박

찬섭 목사)에서 열려 최에스더 자

매(OC 사랑의교실)를 비롯한 총 

112명에게 대통령봉사상이 수여됐

다. 

이종희 목사는 “사랑의교실과 사

랑의캠프 때 봉사한 것이 대학진학

과 사회진출 시 삶으로 몸으로 실

천되는 봉사가 되기 바란다”고 말

했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

달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

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

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

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남가주 오

렌지카운티(OC) 지역에서 처음 시

작되어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

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

다. 

미주밀알 선교단 산하 15개 지

단, 2개 지소에서도 사랑교실을 통

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

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박준호 기자>

밀알 사랑의교실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최에스더 자매 등 총 112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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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

화운동본부는 25일 경남 창원 용

지문화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

최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최홍준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목

사는 ‘가증한 인권조례안 폐지하

라’는 설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가 보호하려는 동성 간 성행위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불쾌하

게 여기시는 죄악으로 창조섭리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 행위”라

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악한 인권독재가 횡

행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은 절

대 진리를 지키고 사회병리를 막고 

국민 보건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가증한 인권조례가 폐

기될 때까지, 인권 독재가 뿌리 뽑

힐 때까지 기도하며 싸우자”고 독

려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

스)도 “경남도의회는 국회가 아니

기 때문에 국가의 업무인 인권 관

련 법안을 만들 수 없다”면서 “그

런데도 경남교육청과 도의회는 사

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교사와 학교를 통제

하는 학내 인권경찰을 설치하려 한

다”고 비판했다. 지 변호사는 “잘못

된 조례와 성인권 교육으로 학교에

서 학생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불상

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

독교인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청와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

민청원을 제출한 학생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해서중 3학년 정모군은 

“에이즈 감염, 미혼모 양산 등의 부

작용을 일으키는 청소년의 동성·

이성 간 성관계를 경남교육청이 앞

장서 정상으로 가르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조례가 잘못

됐다는 것은 주변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군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

생에게 지나친 권리를 주고 선생님

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가 됐다”

면서 “평범한 학생들도 반대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막아서 우리

가 다니는 학교를 지켜 달라”고 부

탁했다. 

2500여 교회가 소속된 경남기독

교총연합회는 “동성애 동성혼을 

정상이라 가르치고 교회에 위해가 

되는 이단, 사이비를 비판조차 못

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만여명의 참석자는 경남도의회

에서 조례상정이 불발에 그치고 서

울 광주 경기 전북에서 통과된 조

례가 이번 계기로 모두 폐지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참석자들은 

창원KBS 사거리를 출발해 경남도

청, 경남교육청을 거치는 가두행진

을 했다. 이날 창원 한빛교회 당회

는 박 교육감의 교인등록을 취소한

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

성) 여의도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

회가 마침내 통합했다. 2008년 분

열 이후 10년 만이다. 양 교단은 20

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

67차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해 통

합을 결의하고 이어 통합총회를 열

어 통합을 선포했다. 통합 교단의 

명칭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로 했다. 두 교단은 이번 통합으로 

5200개 교회, 180만 성도 규모의 

대형교단으로 재탄생했다. 향후 옛 

기하성에서 분리된 교단들의 통합

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분열된 한

국교회의 하나 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합 총회는 임원을 발표했

다. 대표총회장에 이영훈 목사(전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총회장에 

이태근(전 여의도순복음 수석부총

회장) 정동균(전 서대문 총회장) 

목사를 각각 추대했다.

대표총회장은 통합된 교단을 대

표해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장은 대내 업무를 총괄한다. 이 밖

에 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

는 공동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통

합 총회의 임원 임기는 내년 제 68

차 총회부터 2년으로 하되 재신임

을 받으면 2년 연장한다. 

통합 총회는 순총학원 정상화와 

연금재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교

단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행정

과 재정을 합병하며 모든 위원회 

및 총회 행정체제를 완성하기로 했

다. 오는 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서 통합 감사예배 및 대표총회장 

취임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며 다음 

달 4일엔 통합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통합 총회는 이날 통합 헌법도 

공포했다. 헌법은 총 10편으로 구

성됐다.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교

회와 회중으로, 세계선교와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교

단 정체성을 천명했다. 특히 총회 

임원의 조건으로 무흠을 강조하고 

세부사항을 부칙에 명시했다.

교단 헌법이 규정하는 흠이란 교

단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사회법에서 200만원 이상 금고형

이나 6개월 이상 징역형(집유 포

함)을 받은 경우, 교회건축 과정에

서 재정관계(200만원 이상)로 처벌

을 받은 경우다. 청렴한 교단으로

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담았

다. 앞서 두 교단의 임시총회에서

는 여의도순복음이 대의원 832명 

중 702명, 서대문은 대의원 436명 

중 410명이 참석해 통합추진위가 

합의한 내용을 각각 인준했다. 

25일 낮 서울 양화대교 북단. 한

국교회 대표적인 연합단체인 한국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CBS기

독교방송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불

법 래핑버스(wrapping bus)가 버

젓이 놓여 있었다.

파란 바탕의 버스에는 ‘부패한 

한기총, CBS 폐쇄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 ‘신사참배 친일

파 후손 한기총’ ‘동방요배 이방신

에 충성, 맹세한 장로교’라는 큼직

한 문구도 눈에 띄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래핑버스 운행

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버스의 광고 내용은 신

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계약

을 맺고 서울 마포와 영등포 일대

에서 운행하고 있다. 전국에 이런 

버스가 몇 대 더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래핑버스는 대형버스에 광고물

을 덧씌워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옥

외광고물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TV 연예프로에 등장하면서 광고마

케팅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버스 전체가 광고로 뒤덮

인 신천지 측의 래핑버스는 불법이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

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에 표시하고,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차량 래핑광고 위

반 시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

가용 차량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천지 측의 래핑버스 옆을 지나

가던 시민들은 “한국교회 이단아 

이만희를 규탄한다” “불법주차다.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지탄받을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신천지 신도다. 사실을 말해도 우

리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 등

에 불법 주차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 섞

인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사람에

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저속 운

전까지 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

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관계자는 “

버스 전면을 도배한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광고물 차량을 

적발해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내리고 있지만 관할구역을 넘

나들며 수시로 옮겨 다니는 탓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단속·처벌하는 법규가 보완·강화

돼야만 효과를 거둘 것 같다”고 전

했다. 

신천지는 26일 서울 종로구 김상

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앞에서 ‘한기총 폐쇄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기총이 발간한 이단 자

료집에 따르면 신천지는 구원파, 

하나님의교회(옛 안상홍증인회)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다. ‘이만희 총회장=보혜사’

라는 교리가 대표적이다. “우리에

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 재림은 

우리 단체에서 이뤄진다” 등의 극

단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무

료로 성경공부를 시켜준다며 정통

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무너진 한국교회의 도덕성 회복

은 도덕재무장운동이 아니라 청교

도운동과 같은 신앙회복운동으로

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왔다.

합동신학대학원대(총장 정창균) 

청교도연구센터는 13일 경기도 수

원 영통구 대학 대강당에서 ‘청교

도 대강좌’를 열고 개인과 교회, 사

회의 갱신 운동이었던 청교도운동

을 되돌아봤다. 이날부터 4일간 진

행되는 청교도 대강좌는 합동신대

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달 위그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주제를 ‘청교도 

신학의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적 적

용’으로 정했다.

청교도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들이 영국 튜더 왕

조의 종교정책을 반대하면서 일어

났다. 이들이 보기에 튜더 왕조가 

진행하는 종교정책은 로마 가톨릭

의 미신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었다.

대강좌 첫날 강의를 맡은 청교도

연구센터장 안상혁 교수는 “청교

도 지도자들은 튜더 왕조의 종교정

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종교개혁의 

핵심을 대중에 설파했다”며 “외면

적이고 제도적인 교회개혁이 아니

라 내면적이고 현장 밀착형인 삶의 

개혁이었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

전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청교도는 성경에 명

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요소들

을 찾아 제거하는 동시에 말씀 중

심의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다”

며 “오늘날 한글로 번역된 청교도 

저작의 다수가 성경 주해 설교라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

다.

안 교수는 청교도 연구의 의의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날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

덕과 윤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지만 

이는 자칫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종

교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청교도 연구

를 통해 말씀에 기초한 경건 운동

이 무엇인지, 개혁적인 삶의 모습

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고 말했

다.

안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선 

학계를 중심으로 청교도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출간된 청교도 관련 서적이 1950

년에서 2000년까지 출간됐던 서적

의 6배가 넘는다. 국내 학자들에 의

한 연구물 역시 2000년 이후 출간

된 문헌이 이전 연구물 모두를 합

친 것의 3배 이상이다. 안 교수는 “

이러한 관심 역시 오늘날 한국교회

의 정황 속에서 청교도를 연구하는 

유익과 의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대에서 다자성애(폴리아모

리) 매춘 낙태 옹호 강연을 주도했

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A학생

이 최근 한동대와 교수 3명을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대는 이번 사건이 헌법이 보

장하는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 자

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인만큼 

교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A

씨는 한동대와 교수 3명이 허위사

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

했다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인 10명을 통해 44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

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동대가 불

허 입장을 밝힌 강연을 강행한 후 

해당 교수들이 성명서와 수업을 통

해 자신에게 ‘폴리아모리 행위를 

한 학생’ ‘다부다처로 살고 있는 사

람과 교제한다’ 등의 표현을 했다

는 이유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

면에서 “한동대의 교육이념과 교

육목적, 학칙 내용과 다자성애 동

성애는 서로 맞지 않고, 학생들은 

입학 지원 시 설립정신과 학칙, 규

정을 따른다고 서약서를 제출한

다”면서 “이 문제는 한동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교수들의 발

언은 한동대 교육이념에 반하는 이

단적 사상을 공론화함으로써 기독

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하겠

다는 교육목적, 교내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한동대는 강연을 준비했던 타 학

생처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사학의 설립

이념, 학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

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

다. 

학교 관계자는 13일 “다자성애

나 동성애는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

로 삼는 한동대의 기독교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비록 교수 3

명에 대한 소송이지만 엄밀히 따지

면 한동대의 기독교 정체성을 무너

뜨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

사들이 ‘다른 기독교대학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동대만 그렇게 나오느

냐’고 따졌듯 이번 소송은 신앙교

육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기획 

소송”이라면서 “미션스쿨에 악영

향을 미친 대광고 사건처럼 ‘제2의 

강의석씨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만

큼 교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

다”고 당부했다. 현재 다수의 학부

모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놓고 중

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라는 기치 

아래 만들어진 한국기독교목회자

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이성구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

년 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

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

다.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앞

에 자성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한목협 명예회장 전병금 목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주년 감사예배에서 “20년 

동안 나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선 헛되

다 생각하셨는지 더 큰 위기에 빠

졌다”고 개탄했다.

이날 설교 말씀을 전한 전 목사

는 요나서 말씀을 인용해 “한국교

회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

난 요나 같다”며 “우리 나름으론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린 니느

웨로 가지 않았다. 다시스로 가면

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함만 구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목협 회장인 이성구 목사도 “

창립 20주년 행사를 해야 할지 고

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20

년간 뭘 했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

어서 그냥 넘어가야겠단 생각도 했

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제자리

를 찾아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자

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목협 명예회장 김경원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목협 시작

을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

로는 축하를 하지만 막연히 축하를 

전하기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둡다”고 말했다.

한목협 원로들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모두가 다시 한국교회의 회복

을 위해 결심하기를 희망했다. 한

목협 명예회장 손인웅 목사는 “창

립 정신을 되살려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한국교회 비전을 제시하

는 한목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

회장 이주훈 목사) 목회자 1400여

명이 2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

조트에서 ‘생명, 교회를 살리자’는 

주제로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하

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

에서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다짐했
다. 영성대회는 교단 총회 다음으

로 큰 행사로 생명력 있는 목회원

리를 나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목회자가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다면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며 

영적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

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윤리

적·학문적 설교나 강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명심하

자”고 당부했다.

장 총장은 목회의 주체가 하나님

임을 고백하는 성령충만한 사역자

가 되자고 독려했다. 그는 “교회의 

침체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적 철

학으로, 사변적으로 분석하면서 시

작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의 생명력은 주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고 

새김질 한 뒤 불길같이 스치는 것

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목회자가 돈과 명예

를 초월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그리

스도가 삶을 지배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시

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목사

도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생명력 있는 목회자가 되자

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건강한 교

회를 세우는 핵심 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 탄탄한 교회 

시스템, 열정적인 영성, 성령의 기

름 부으심”이라면서 “목회자는 성

도들이 신자를 넘어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은 제사장이다. 같은 가치를 갖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비전을 이룰 

평생 동역자를 세우자”고 당부했

다. 

대회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임석

순(서울 한국중앙교회) 박재열(서

울 동선교회) 윤호균(용인 화광교

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내부에

서 성추문에 휩싸여 있는 전준구 

서울남연회 감독에 대한 사퇴 요구

가 고조되고 있다.

기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감 여장로

회전국연합회 등 13개 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본부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

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

족했다.

참석 단체들은 “정의로운 기감 

총회로 탈바꿈하는 출발점이 바로 

전 목사 사퇴”라고 주장하면서 백

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

다. 

송정호 기감 바른선거협의회 회

장은 “전 감독이 즉시 공직에서 물

러나야만 기감의 실추된 영적권위

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면

서 “고귀한 목사 신분을 악용해 하

나님의 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

처를 준 사람은 성직자로서의 자격

이 없다”고 밝혔다. 

백삼현 기감 여선교회전국연합

회 회장도 “기감이 이 지경이 된 건 

그동안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기 때

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

고 회개하자”고 했다.

전 감독은 최근 기감 제33회 총

회 국위원장 인사에서 역사보존위

원회 위원장이 되는 등 감독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감 여성

단체들은 전 감독을 총회특별재판

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교회역사위

원회 위원장 박명수 목사)가 11월 

22일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

에서 한미관계와 기독교 특별 심포

지엄을 가졌다. 

“한미관계와 기독교” 주제는 한

미수교 70주년을 맞아 1948년 정

부수립을 전후해 한국역사를 형성

한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

목을 발제하고 논하는데 의미가 있

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주관한 개

회에서 개회사 교회역사위원장 박

명수 소장, 사회 공동회장 배진기 

목사, 기도 사회위원장 박흥일 장

로, 성경봉독 인권위원장 김창곤 

목사에 이어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의 복음이 진전된 관계의 설교를 

전했으며, 교회일치위원장 안준배 

목사의 인사로 시작을 알렸다.

제1부 심포지엄에서는 장금현 

교수(현대기독교연사연구소)의 사

회로 김명구 연세대교수(“초기 한

미관계와 기독교”, 최재건 연세대

교수 논찬), 오일한 한양대교수

(“3･1운동, 미국, 그리고 기독교”, 

홍선표 독립기념관교수 논찬), 박

명수 서울신대교수(“태평양전쟁 

시기의 이승만의 대미 외교활동에 

미친 제랄딘 피치(Geraldine 

Fitch)의 역할”, 김용직 성신여대교

수 논찬)가 발제했다. 

제2부 심포지엄에서는 양준석 

교수(한국정치외교사학회 총무) 

사회로 윤정란 서강대교수(“1960

년대 한미관계에서 기독교의 역

할: 미국 선교사 제임스 레이니

(James T. Laney)의 한국 활동을 

중심으로”, 고지수 성균관대교수 

논찬), 이은선 안양대교수(“1970년

대 한미관계와 민족복음화운동”, 

허명섭 서울신대교수 논찬)가 발제

하고 심포지엄을 마쳤다.
<기사제공: 한국기독교복음단체

총연합회>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통합총회 열고 10년 만에 하나로

신천지, 기독교 비난 불법 래핑버스 운행

“청교도운동 같은 신앙회복운동으로 시작” 한동대생, 학교·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한국교회 목회자들 요나 같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하겠다”

“전 감독 퇴진하라” 기감 공대위 조직

한복총, “한미관계와 기독교” 특별 심포지엄

경남지역 2500여 교회 2만여명 집회, 창원시내 행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서대문, 한몸

전국 100여대...자극적 문구 붙인 버스, 도로에 무단 배치

합동신대 ‘청교도 대강좌’ “제2 강의석 사태 번질 우려” 한동대, 교계 지지·협력 당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창립 20주년 자성 목소리 

예장백석대신 목회자 1400여명 영성대회

27일 기감 13개 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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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교회탄압이 점점 심

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성경 

개작(改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

의소리(VOM, Voice of the 

Martyrs)는 15일 중국정부가 새 성

경 제작을 목적으로 자국 교회와 목

회자, 학자들을 회유하는 문서를 입

수해 공개했다.

현숙 폴리 한국VOM 대표는 보

도자료에서 “최근 중국 산둥의 신

학연구센터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

이 국영교회 목사와 학자들에게 새 

성경 제작과 관련한 문서를 배포하

며 성경 본문을 연구하라고 요구했

다. 기독교에 사회주의 사상을 접목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폭로했다.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영교

회들은 중국정부를 찬양하는 노래

를 하고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설

교를 해야 한다. 심지어 십자가 대

신에 시진핑 초상화를 건다. 중국공

산당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

다고 고백해야한다.

배포한 문서에는 성경 안에 중국

의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를 포함시

켜야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고대 중

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자나 도교의 

경전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조상들의 빼

어난 철학과 이론을 망각하면 안 

된다. 중국의 새로운 성경에는 중국

의 전통적인 이론이 포함돼야한다. 

△위대한 중국의 새 시대에는 기독

교인이 믿는 교리도 새 시대의 필

요와 관점에 맞게 바꿔야한다. △기

독교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정치학습, 야외운동, 그

림그리기, 춤추기 같은 활동도 해야 

한다. △중국의 새 성경은 사회주의 

핵심가치와 일치하고 중국공산당 

강령과 결합해야한다 등이다.

반(反)중 인권단체 ‘차이나에이

드’의 설립자 밥푸(중국명 푸시추) 

목사도 최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정부는 기독교를 중국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지난 3월 확정

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에 사회주의사상을 

주입하려한다. 중국정부 종교사무

국의 감독 하에 모든 성과 지방자

치단체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

국교회협의회 등이 이 계획에 협조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체제 출범이후 

중국정부는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

적 특징을 가진 기독교’ 정책을 추

진하면서 교회 폐쇄와 십자가 파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기독교의 

중국화’란 중국정부가 기독교 관리 

및 통제를 주도한다는 의미의 용어

다.

폴리 대표는 “많은 중국교회들이 

지하교회(일명 가정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위치에 다른 사람이

나 다른 무언가를 앉히기를 거부하

기 때문”이라며 “중국 지하교회에

서 예배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이유로 심문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다”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호소했다.

“주님, 전 죽고 싶지 않아요. 두렵

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

기 위해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문명을 거부해온 인도

의 원시 부족민에게 복음을 전하려

다 숨진 미국 청년 선교사의 마지

막 고백이 기독교인들을 울리고 있

다. 죽음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면

서도 그는 원시 부족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본부를 둔 기

독교 선교사 교육‧파견 단체인 올

네이션스는 22일 워싱턴 주 밴쿠버 

출신 선교사 존 앨런 차우(John 

Allen Chau‧27)가 지난 16일 인도 

북 센티넬 섬(North Sentinel 

Island)에서 선교 사역 도중 숨졌다

고 밝혔다.

인도 벵갈만의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속한 섬에는 센티넬 족이 

인류 문명을 거부하고 살고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들은 아프

리카에서 6만 년 전 건너온 직계 후

손으로 현재 40-500명 정도가 부

족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린다. 2004년 지진 해일이 발생

하자 인도군이 헬리콥터를 보내 피

해 규모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센티

넬 족이 헬리콥터를 향해 활을 쏘

고 돌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섬 반경 

3마일 이내 접근 금지를 선포했다.

차우는 현지 낚시꾼 다섯 명을 고

용해 섬 근처로 간 뒤 카누를 타고 

섬으로 다가갔다. 부족민들은 화살

을 쏘며 공격했다. 낚시꾼들은 차우

가 화살에 맞고도 부족민들에게 다

가갔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

다. 부족민들은 시신을 밧줄로 끌어

내 모래에 파묻었다.

차우는 2015년부터 수차례 북 센

티넬 섬 상륙을 시도했지만 그때마

다 원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

하지 못했다. 숨지기 전날에는 섬에 

상륙한 뒤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당

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이 때 원주민 소년의 화살이 차우

가 들고 있던 성경을 관통하자 그

는 일단 섬에서 빠져나왔다.

자칫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었지만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따르기로 결심했다. 사고 당

일 낚시꾼들에게 자신을 다시 조용

히 섬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차우의 솔직한 심

경이 담긴 고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서 받아 공개했다.

‘전 두려워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석양이 끝은 아닐까하

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

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아

요. 하지만 전 제가 그곳에서 주님

을 선포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이

렇게 많은 죽음이 있을까요. 이 일

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

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누군가 

섬에서 절 죽이려 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소서. 설령 그들이 절 죽이더

라도 그들을 용서하소서.’

차우의 가족들은 “사랑스런 아들

이며 형제, 삼촌이었던 차우는 하나

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한 곳에서 숨을 거뒀다”면서 “일부 

애꿎은 여행을 가 사고를 자초했다

는 비난이 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

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곳

에 갔다. 그들의 비난도 용서한다”

고 덧붙였다. 차우의 어머니는 워싱

턴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 

기도 속에서 제 아들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올네이션스측은 시신 수습 등을 

위해 미국과 현지 정부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 ‘성경 개작’ 추진
교회 핍박 모자라 성경까지 조작하나...

“죽음 두렵지만…” 
인도 원주민에 피살 청년 선교사의 감동 고백

선교 소식

교도소 선교칼럼 (51)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크리스탈은 아주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자이다. 물론 그녀

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

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그녀

가 감방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귀

신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다닌다

는 소문이었다. 

그런 크리스탈에게 변화가 찾

아왔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

는 삶”을 읽기 시작하며 기독교

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고 조

금씩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

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녀는 하

나님을 믿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

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감방 안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했다. 

예전에 자신은 마술사였지만 하

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행복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스도인

이 된 후에 마침내 평화와 기쁨

을 찾을 수 있었다는 간증을 했

다. 

어느 날 내가 F 1400방에 갔을 

때 크리스탈은 토끼 같이 긴 귀

를 붙이고 분장을 하고 있었다. 

교도소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자 모두 

지루해 하고 있던 차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크리스탈이 나선 

것이다. 

그녀로 인해 분위기는 한층 밝

고 좋아졌다. 연기도 보여줄 수 

있냐는 내 물음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녀는 토끼처럼 점프해서 종

이봉투를 집어 드는 연기를 보여

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울한 

장소에서 창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유머 감각이 

있었다.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

들과 웃으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2008년에 차 사고로 남편

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얼마 동

안 모든 사역과 책 작업도 중단

했었다. 남편이 죽은 지 석 달 만

에 더 이상 남편을 그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유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책도 계

속 쓸 수 있게 도와주셨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적

이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

을 주세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

요.” 

크리스탈은 입을 열 때마다 누

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

이었다. 

행복한 토끼-크리스탈 기스파이

그레그는 A동의 훌륭한 설교

자였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본인이 설교하기를 원했고 설교

도 열정적으로 했다. 그는 설교

문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써서 

나에게 주었다. 교도소를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슬프다

고 했다. 왜 슬픈가를 쓰라고 했

더니 놀라운 간증문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기

쁨”-그레그 리스코 

나는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에 

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다. 거

기에서 살인 기소된 타드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 여자 친

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들어왔다. 타드는 만약 하나님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

신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런 타드

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복음

을 전하려는 집념을 보면서 관

심이 생겼다. 

그는 나에게, “모든 사람이 죄

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는 

성경구절과 죄의 삯은 사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나는 타드를 무시

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썼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언제나 내가 논쟁에서 이긴다

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내가 몰

랐던 것은 나의 어머니와 할머

니, 교회 사람들의 기도가 이 교

도소에서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

다는 것이다. 또한 타드가 감방

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나의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

앗에 물을 주었고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어서 결국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삶을 파괴하기 위해 보낸 교도

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았겠는가? 

인생은 정말 멋있다! 

그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설

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었

다.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

수님을 만났고, 전에는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서 빨리 나갈까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어

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내 최대관심사가 되었다. 

교도소를 떠나는 날이 슬픈 

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

지 못했다. 여기에 앉아 편지를 

쓰는 동안 놀랍게 변화된 나를 

발견했다. 교도소라는 극한의 환

경에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의심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예

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사람들은 고침 받고, 눈

먼 자가 눈을 뜨며, 절름발이가 

걷고, 죄인이 용서받고, 마귀가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할 수 없음

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

하고 계셨다. 이제 나에게 환경

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여기에

서 보낸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천국에 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에 교도소를 떠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내가 이

곳을 나갈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한 날짜를 모른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제 하나님께

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나

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살 것이

다. 

교도소를 떠나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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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의 밤이 지난 25일 저녁 5시

30분 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동 기구가 매년 후원자들을 

초청하는 이 행사는 올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로 사

역소개와 함께 사역보고를 겸해 진

행됐다.

예배는 이종명 목사(자문위원) 

인도로 퀸즈성령강림교회 찬양팀

의 찬양으로 시작돼 기도 박이스라

엘 목사(서기), 특송 오카리나 연주(

손소혜 권사), 설교 유상열 목사(회

장), 축도 윤세웅 목사(KCBN 사장)

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

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사랑”(눅

10:25-3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본문을 통해 율법사의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이웃사랑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며 “첫째, 마음을 열어야 이

웃의 고통이 들리고 보인다. 둘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방

법에 대해, 셋째 지속적인 사랑, 대

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2부 사역소개는 권금주 목사(회

계) 사회로 전희수 목사(사무총장)

의 사역보고 후 황동익 목사(고문), 

최창섭 목사(자문위원), 양민석 목

사(뉴욕교협부회장)가 축사했다.

이어 2018 단기선교지 과테말라 

사역 영상보고가 있은 후 박진하 

목사(고문)가 후원안내를 하고 월

드밀알선교 합창단이 특별찬양 했

다. 이날 황영진 목사(고문, 엘살바

도르 선교사) 폐회기도와 김인한 

장로(상임고문)의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

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코트디부아르, 북한 등에 180여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한 아

동의 후원비는 월 30달러. 

또한 아동후원 외에 페루지역에 

사랑의 집짓기, 과테말라에 화장실 

및 부뚜막 건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건축도 후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이

메일 breadngospel@gmail.com 
<유원정 기자>

제 2회 황금기 선교사 임명 및 파

송예배가 11월 16일 오전 11시, 선

미니스트리&GMAN(대표 김정한 

선교사)에서 열고 케냐 김동희 선

교사 외 22명의 선교사에게 황금기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헌영 목사(큰빛감리교회)의 사

회로 진행된 파송예배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환영사를 하고, 김만덕 장

로가 특별찬양을, 김상기 목사가 대

표기도하고 최찬영 선교사가 설교

를 했다. 

최 선교사는 이사야 7장14절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모

든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예수

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황금기 선교사로 자원한 여러분들

에게 예수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빌립 선교사가 축사했으

며 김정한 선교사가 격려사를 했으

며 최찬영 선교사가 축도했다. 

조헌영 목사 사회로 이어진 황금

기 선교사 임명식은 김정한 선교사

가 경과보고와 임명자 소개를 했으

며 김민희 목사, 김동희 선교사가 

대표로 임명자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명받은 선교사들이 임명

자 사명선언문 선서를 했으며 최찬

영 선교사가 노정해 목사 등 23명

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

한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합

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

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1일간 

제24차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회를 

개최했다.

이 새벽부흥회는 호성기 담임목

사를 강사로 “살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주제를 통

해 21명의 신구약의 인물들을 중심

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주중 300여명의 성도들과 매주 

토요일에는 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기

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히 올해는 안디옥교회 

산하 한어부, 영어부, 스패니시부, 

다민족교회, 시티교회, 그리고 차세

대교육부에서 같은 본문과 주제로 

각 예배 처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되는 OICC(One 

In Christ Church)를 실현했다.

설립 후 지난 24년간 매해 연말

이 되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되

새기고, 새해를 준비하는 필라 안디

옥교회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

회는 이제 필라 안디옥교회의 영적

인 브랜드 네임이 됐다.

호성기 담임목사는 마지막 집회

에서, “특새의 마지막 날은 기도를 

하러 나오는 끝 날이 아니라, 영적

으로 새롭게 은혜 받고 무장한 만

큼 매일 드려지는 새벽예배에 목장

이 헌신하는 날로, 차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토요일만큼은 모

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께 영

광을 돌려야한다”는 권면으로 도전

을 줬다.

필라 안디옥교회는 사정상 예배

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 홈

페이지 (www.antiochurch.org)에 

특별 새벽부흥회 영상을 업데이트

했다.
<기사제공: 필라 안디옥교회>

해외기독문학협회가 지난 24일 

오후 4시 뉴욕대한교회에서 한국 

창조문학 등단 및 황동익 목사 출

판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해종 목사, 조의호 목사, 

최광진 목사, 이조앤 권사가 등단시

인으로 축하받았으며, 황동익 목사

(뉴비전교회 담임)의 시집 “주님만 

바라보며”(창조문학사) 북사인회를 

가졌다.

예배는 최광진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설교 김해종 목사, 축

도 한재홍 목사로 진행됐다. 

김해종 목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6)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말

을 할 때 항상 감사와 같이 했다. 기

도하면 우연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우연 중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과 

역사를 깨닫게 된다”며 “감사함으

로 깨어있으면 불행 중에 다행을 

볼 수 있고, 평범한 일 가운데 기적

을 보게 된다”고 역설했다.

2부는 이조앤 권사 사회로 회장 

인사말, 상패증정, 축가 손지혜 자

매, 시낭송, 특송 김영재 전도사, 직

전회장 감사패 및 이취임식, 축사 

전희수 글로벌여목연 연합회장, 장

석렬 미동부펜문학 이사, 황미광 미

동부문인협회 회장, 곽상희 창작클

리닉 회장, 행사마감 및 식사기도 

김길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출판기념회 겸 회장 이취임식을 

가진 황동익 목사는 “지난 2년간 

11회 회장직을 맡았는데 활발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12회 이조앤 회

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을 통해 

기독문학 발전을 이루게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이날 시낭송은 황동익 목사, 김해

종 목사, 조의호 목사, 최광진 목사 

등이 자작시를 낭송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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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예수님 방법대로 하라 

케냐 김동희 선교사 외 22명

“살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주제

4명 등단, 황동익 목사 시집 출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 후원자의 밤

제 2회 황금기 선교사 임명 및 파송예배

필라 안디옥교회 제24차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회

해외기독문학협회, 등단 및 출판기념 감사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 후원자의 밤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

영 했다.

제2회 황금기선교사 임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필라 안디옥교회 제24차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회에서 교인들이 찬양하고 있다.

해외기독문학협회 등단 및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

승쾌 장로)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점

협회(회장 전인철 목사)가 후원한 

제 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

서 △우수 조훈호 전도사(텍사스, 

도서: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노영

매 권사(캘리포니아, 도서:살피심) 

△ 장려상 김태억 집사(샌프란시스

코, 도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김복숙 집사(산호세, 도서:페이버), 

홍정주 집사(타코마, 도서:페이버), 

나승희 집사(로스앤젤레스, 도서: 

어머니 부르고 싶은 어머니) 등 6명

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3일 로텍스 호텔에서 언론

협 임원들과 심사위원이 함께 모임

을 갖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장 백승철 목사는 “지난

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

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특정 독후감 지정도서에 하나로 몰

리는 쏠림 현상 없이 다섯 권의 책 

모두 응모된 것을 보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경향이 넓어졌다는 의미

다. 최우수작이 없음이 아쉽긴 하지

만 해가 거듭할수록 글의 수준도 향

상되고 있어 두 명의 공동 우수상

을 선정했다. 내년에는 최우수 작품

이 꼭 나오기를 기대 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본 공모전 수상작품은 소속 언론

사 신문에 게재되며 에피포도예술

인협회(대표 백승철) 회원으로 활

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본 공모전을 위해 페이버의 

저자 하형록 목사가 세계한인기독

언론협회 독후감공모전을 위해 후

원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번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은 12

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JJ그랜

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시상

식을 마친 뒤 세계한인기독언론협

회 총회가 열린다. 
<이성자 기자>

우수상-조훈호 노영매, 장려상 4명 
세계한인기독언론협, 제4회 독후감공모전 수상자 선정

지난해 제3회 독후감 응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지난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

모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특정 독후감 지정도서에 

하나로 몰리는 쏠림현상 없이 다

섯 권의 책 모두 응모된 것을 보

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경향이 

넓어졌다는 의미다.  

‘페이버(하형록)’ 13편,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한홍)’ 4편, ‘어

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류

태영 박사외 8인)’ 4편, ‘은혜 받

는 습관(데이비드 마티스. 조계

광 옮김)’ 2편, ‘살피심(김양재)‘ 6

편으로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29

편이었다.

응모한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

보면 전도사(신학생 포함), 집사(

안수집사 포함), 권사, 목사(은퇴

목사, 부목사 포함), 사모, 선교사, 

장로, 평신도에 이르기 까지 독후

감 공모가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

과 참여도가 다양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독후감 쓰기의 

기본 규칙에 어긋난 작품들도 다

소 눈에 띄었다. 이를테면 설교식

의 글, 간증형식의 글, 자신의 의

견을 주장하는 글, 서평 형식의 

글은 독후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독후감은 내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는 글이다. 이 간단한 1차 

명제에 과반의 작품이 심사영역

에서 벗어났다. 이번 회에도 최우

수상을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심사 과정에서 우수상과 

장려상 부분에 1명씩을 더해 우

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하

였다.

우수상(1)을 수상한 조훈호(전

도사. 텍사스)는 ‘아멘 다음이 중

요하다’를 읽고 구체적으로 “아

멘이 이뤄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

한가?” 그 고민과 결론을 책 속으

로 들어가 동화되면서 자신의 삶

을 유추하고 있다. 글의 짜임새와 

균형, 매끄러운 흐름이 눈에 띄었

지만 적용에 있어서 추상적인 감

정이 흠이 되었다. 

또 한명의 우수상(2)은 노영매

(권사, 캘리포니아)가 읽은 ‘살피

심’이었다. 글의 서두에 글을 읽

게 된 동기와 글쓰기와의 연관성

을 시작으로 글을 읽고 난 후의 

적용을 깔끔하게 처리해 놓았다. 

하지만 그 적용의 범위를 너무 

확장시켰기 때문에 집중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다. 

노영매는 책 한권의 내용을 줄

이고 요약하는 객관성이 뛰어 날

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 가장 가

슴에 와 닿는 ‘공동체 고백’을 찾

는 눈썰미가 독후감의 중심을 잡

고 있다. 글쓰기에 계속 전념한다

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장려상(1) 김태억(집사, 샌프란

시스코)이 읽은 ‘아멘 다음이 중

요하다’는 적용 부분에서 설득력

이 약화되었다. 장려상(2) 김복숙

(집사. 산호세)은 ‘페이버’를 읽고 

친구에게 ‘실리콘벨리에서 보내

는 편지’ 형식으로 독후감을 정리

하였다. 새로운 참신성이 눈에 띄

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읽은 김

복숙의 적용된 정서가 약화된 것

이 흠이 되었다. 장려상(3) 홍정

주(집사. 타코마)가 읽은 ‘페이버’

는 독후감 원칙에 충실한 작품이

지만 내용과 적용부분이 빈약한 

것이 약점으로 남았다. 장려상(4) 

나승희(집사. 로스앤젤레스)가 

읽은 ‘어머니 부르고 싶은 어머

니’는 도입부가 참신하였지만 책 

내용 소개가 진부하게 늘어진 아

쉬움이 있었다.

아쉬움은 다음 회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이다. 신앙도서독후감 

공모가 회를 거듭할수록 양질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님의 감동을 주는 길이 되면 좋

겠다는 소망이다. 그리고 최우수

상 작품을 다시 기대해본다.    

제 4회 
신앙도서 독후감 심사평

백 승 철
(시인. 사모하는교회 담임목사)

지난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오전

에 뉴욕교협 이사장 손성대 장로와 

손옥아 권사가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터키 오찬

을 제공했다. 뉴욕나눔의집은 노숙

자와 중독자를 변화시키는 미주한

인 노숙인 무료 쉘터로, 연말을 맞

아 나눔의집 쉘터 운영과 4주 합숙 

전인치유교육을 통해 중독에서 자

유케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미주한인사회와 교회의 도움을 기

다 리 고  있 다 .  ▲ 후 원 문 의 : 

(718)683-8884

뉴욕교협 손성대 이사장부부 뉴욕나눔의집 방문

지난 10년간 뉴저지 지역에서 중

소형 교회를 섬겨왔던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에서 유스

사역 단체인 Streamside Ministry

와 함께 청소년 연합수련회(Youth 

Wave Conference)를 개최한다.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준비

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대상으로 열

리는 이번 유스 수련회는 12월 27

일부터 29일까지 "The Faith"라는 

주제로 프린스턴에 있는 웨스틴

(Westin) 호텔에서 열린다. 

주 강사는 P. Sam Lee, P. Faith 

Cho, P. Peace Lee로 다양한 선택

세미나가 준비된다. 특히 이번 수

련회 동안 유스 사역자를 위한 트

랙이 운영돼 유스 사역자들의 고민

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주최 측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

서 흔들리는 가치관과 신앙을 지켜

낼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The Faith(믿음)’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장하며, 예수님과

의 개인적인 만남과 확신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셔츠와 숙박 및 식사 등 모두 

포함한 등록비는 160불이다. 자세

한 문의는 정인식 목사(201-696-

8044)로 연락하거나 www.

youthwave.org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정리: 유원정 기자>

12월 27-29일 프린스턴 웨스틴 호텔

중소형교회 대상 청소년연합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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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여자교인의 역할 중에 사도

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가르치고 주관

하는 일을 금해야합니다(12).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재창조인 구속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을 존중해 각자 받은 

고유의 특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

자의 받은 은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

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둘째, 일체순

종일관 해야 합니다(12). 순종을 요구함은 약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한 자가 되고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자의 순종은 이에 

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셋째, 거룩에 거하기를 

힘써야합니다(15). 겸손과 순종일관은 교회가 

가질 가장 귀한 열매인 거룩에 나가기 위함입

니다. 이 거룩은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경

건입니다. 여자의 조용한 경건행위가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여자의 경건한 침묵(딤전1:12-15)찬408장화

여자교인은 남자교인의 경건과 관련돼 교

회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보이기

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단정해야 합니다(8). 단정함은 

성도의 신분에 맞는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절을 지켜야합니다(9). 그리스도의 신

부인 교회가 지킬 정절은 바른 교훈을 모든 삶

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맺

은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절치 않고 그대

로 순종함이 여자교인의 영적권위입니다. 셋

째, 선행을 힘써야합니다(10). 교회는 가르치

는 교훈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 교훈으로 선

행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가야합니다. 덕이

란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는 울타리와 같습니

다. 이는 여자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

이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교인들이 힘쓸 

일입니다. 그 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여자(딤전1:9-11)찬166장월

여기 나온 감독은 목사의 직을 말합니다. 목

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 일

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사도가 미쁘다고 한 사실은 하나님

의 부르심이 확인돼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님이 세운 것만큼 영광스럽고 보장을 받는 일

이 없습니다. 둘째, 그 부름은 하나님이 교회

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목사만

큼 세상에 가장 복된 직분이 없습니다. 말씀에 

무식하거나 진리에 어두운 자는 이 직분을 받

아선 안 됩니다. 셋째, 부름이 있는 자는 선한 

일 곧, 복음과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재

미를 느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목사 사역을 못한 인생을 산다면 앞이 

캄캄할 정도로 허무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목사의 부름을 소중히 여깁시다. 

감독의 부름(딤전3:1)찬355장수

감독으로 표기된 목사의 자격조항은 소명 

받은 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할 일입니다. 무엇

입니까?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

도는 그 첫 조항에 모든 방면에 탁월한 경건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은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

게 허물이 많으면 그는 목사가 되지 밀고 다른 

방법으로 주를 섬겨야 옳습니다. 둘째, 한 아

내의 남편이 돼야합니다. 다음에 사도는 가정

생활의 건전함을 중요시 여깁니다(4-5참조). 

가정생활의 실패는 목사 사역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가

치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절

제가 있어야합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하고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덕 위주의 삶에 두어야 합니다. 목사

는 이런 조항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

습니다. 

감독의 자격(1)(딤후3:2-3)찬353장목

또 다른 자격조항을 사도는 말합니다. 첫째, 

적극적 방면에 즐거움이 있어야합니다. 신중

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힘써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것을 피하고 진리 안에서 

단순성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함을 

누리며 나그네 대접 곧 이웃사랑을 즐겨야합

니다. 자기만 알고 소자를 용납할 줄 모른다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에 이런 자격을 갖춤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극적인 불경건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주, 때리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

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일을 금해야만 그 길

을 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무쌍해

도 이 기본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즐거

움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진리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를 

때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금 감독의 자격(2)(딤전3:2-3)찬378장

그런 중에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교만해지

기 때문입니다(6). 목사가 그 마음을 잃으면 

모든 일에 그르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

을 소유할 때 모든 일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

안 연단을 통해 목사됨의 증거를 가져야합니

다. 둘째,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가져야합

니다(6).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

실함이 삶에 나타나야합니다. 그 때 외부의 비

난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7). 어린 신앙

의 사람은 몰려오는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

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복음을 바

로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먼저 선덕사

가 돼야합니다.    

감독의 자격(3)(담전3:6-7)찬343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는 기업이 활

동하는 사회 구조를 내에 존재하는 기

업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성

경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A.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법을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인간에게 주셨으

며, 도덕법이라고도 일컫는 이 법으로 

인간들의 규범과 지침을 삼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출10-1-17). 또한 하나님은 국가라는 

조직을 만드셨다. 그것은 세상에서 죄

의 영향을 저지하고 억제함으로써 최

소한의 시민적 정의를 유지하고, 사회 

안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사람 

사이의 정직, 겸손, 예절을 지키게 하

고,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세속적인 법률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적 계율 안에서 발견된다. 즉 하나님

의 법은 인간의 실정법을 위한 지침이 

된다. 성경적인 법률가의 임무는, 성경

이 실정법에 얼마나 정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2가지 해석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B. 성경이 법적 해석의 근거 

성경이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는 “Sacra Scriptural sui 

interpres”(신성한 성경자료가 해석의 

근원이다)라는 개신교의 원리이다. 즉 

성경은 “무오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모순이 없

다는 것이다. 외관상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도 실상은 조화를 이룬다. 성경에 

의한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한 구절

에만 의존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된 동일 주제 구절도 참고해야 함을 의

미한다.

두 번째 근거는 율법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보편적 공평(General Equity)

이라는 원리로,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

기, 민수기 등의 구약의 법령과 사법에 

나타난다. 이 보편적 공평의 원리는, 하

나님의 율법을 세 가지 범주(도덕에 관

한 율법, 의식에 관한 율법, 사법 또는 

국가 법률)로 분류된 “웨스트민스터 신

앙고백”의 견해를 기초로 한다. 즉 도

덕에 관한 율법은 십계명과 그 관련 사

항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

하게 정의 내렸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식과 관한 율법은 그

리스도에 관한 예표였다. 레위인의 제

사장 의식, 의식적 정결과 희생 제물과 

구속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은 예수 그

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

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엡2:13, 골

2:14, 히10:10). 

국가 법률이나 사법은 이스라엘 사

암들에게 정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

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이다. 하나

님이 주신 구체적인 율법(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이 표현은 구약의 율법

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정의한 것이

다. 즉 율법의 본질적인 원리와 기본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 

정부들이 율법의 세부적이고 상세한 

사항들까지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견

해이다. 

C. 보응(Retribution)과 배상

보응(Retribution)이라는 개념은 정

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로 키케로

(Cicero)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 자신

의 몫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사도바울도 “줄 것을 주라”고 하였다(

롬13:7).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이 정

의를 행할 때에 중요한 원리이다. 불의

는 항상 일러나며, 보응은 이러한 불의

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약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가해자는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상을 하는 것이다.

보응(Retribution)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라틴어(‘지불’ 이라는 뜻의 

‘tribute’와 ‘다시’라는 뜻의 접두어 ‘re’

의) 합성어임을 알면 그 의미가 확실해

진다. 그러므로 형벌을 나타내는데 종

종 쓰이는 보응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

민사적 또는 형사적 보복이나 배상”을 

의미한다.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은 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 파기가 본인에

게 야기된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손해 배상(Compensatory 

damages)의 원리는 보응적인 것이며, 

그 배상에는 기준이 따른다. 

   dr.jameskoo@yahoo.com

기독경영 전략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 (1)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4)

세속적 법률근거는 하나님의 신적계율 안에서 발견 

정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보응은 손해 배상의 원리



임상심리학자인 레이철 앤드류는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

이 이루지 못한 라이프스타일을 가

진 이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 질투

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

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

램, 스냅챗 등이 이런 심리적 불안

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

소셜미디어는 마침내 누구나 자신

을 남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부러워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우리

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자신을 비

교하게 됐다.”

영국의 인지행동치료를 이끄는 

이들 중 한 명인 윈디 드라이덴은 

이를 비교병(comparisonitis)이라 

부른다.

앤드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비현

실적인 비교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

한다. “모든 이들은 남들이 올리는 

사진이 어느 정도는 보정된, 그들의 

가장 괜찮을 때의 모습이라는 사실

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러움증폭기를 주머

니에 지니고 다니며, 침대 옆에 둘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아침에 깨

어날 때부터 한밤중까지 계속 자신

을 유혹하도록 만들고 있다. 

앤드류는 그녀의 환자들이 자신

들도 조작된 현실을 본다는 것을 알

고 있으며, #무보정이 사실상 무의

미한 태그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움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셜미

디어에서 보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

단하고 그 사진이나 이야기가 전적

으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

음에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버튼이 

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

나 이야기가 자신이 바라던 것이나 

갖지 못한 것일 경우 이는 매우 강

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러움이 우리의 소셜미디어 사

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크로

스와 그의 팀은 수동적인 페이스북 

사용-그들이 “관음증적 구경”이라 

이름 붙인-이 기분을 어떻게 바꾸

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를 고안

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2주 동

안 하루 다섯 번의 문자를 받았고, 

문자를 받은 때부터 수동적인 페이

스북 사용을 시작해 자신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는 놀라웠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할수록, 부러움의 세기는 더 커졌고 

기분 또한 나빠졌습니다.”

앤드류는 어떤 연령대나 사회적 

집단도 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한 

부러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

한다. 상담실을 찾는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자 인스타그

램에서 머리 모양이나 화장법을 찾

지만, 결국 자신이 팔로우하는 유명

인에 대한 부러움과 자괴감을 더 갖

게 된다. 

나이든 사업가나 여성 역시 트위

터에서 사업 전략이나 생활의 팁을 

찾지만, 결국은 자신보다 더 성공한 

이들을 보며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부러움은 친구나 가족의 외

모나 생활양식, 경력이나 양육법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누군가는 나보

다 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등장하는 

이아고는 카씨오에 대해 이렇게 말

했다. “그의 일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앞에서 추해

진다.” 그가 만약 오늘날 카씨오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했다면 얼

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느꼈을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만으

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이지만, 저명

한 사회심리학자인 셰리 터클은 “

더 큰 문제가 뒤따른다”고 말한다. “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만들

어놓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던 수준의 삶

을 실제로는 살지 못할 때, 마치 자

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느끼고 그 

삶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선망(self-envy)”라는 

이질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만들게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자신의 아

바타에 대한 기이한 부러움을 느끼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 출근길의 녹초가 된 

모습대신 보정된 #오늘뭐입지 사진

의 자신을 보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인스타그램에 #푸드가

즘 태그를 붙이기 위해 버처 뮤즐리

를 “먹을 수 있는” 꽃잎으로 장식하

지만, 한 입만 먹고 바로 뱉어버린

다. 

호수에서 오리배를 탈 때도 인스

타그램 스토리를 다 찍고 나면 할 

일이 끝난 듯 느낀다. 완벽한 카메

라 각도를 찾는 동안 우리의 삶은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텅 빈 껍질처

럼, 그저 남과 자신의 부러움만을 

부추기게 된다. 동물 보호소에는 “

셀카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

유만으로 입양되지 못한 검은 고양

이가 넘쳐나고 있다.

부러움에 대해 더 음침한 정의도 

있다. 정신분석 치료사이자 “일상

에서의 부러움(Envy in Everyday 

Life)”의 저자인 패트리샤 폴레드리

는 부러움은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지

게 하는 매우 위험한 감정이라고 말

한다. 

“부러움은 다른 사람이 가진 무

언가를 파괴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는 마음 속 매우 깊은 곳에서 피어

나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의 행복

을, 그것이 그의 외모나 지위, 아니

면 그가 가진 자동차 등 무엇이든,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는 음침하고, 파괴적이며, 은밀한, 

순수한 악이자 순수한 증오입니다.”

이는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상대의 것을 자기도 가지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

지는 반면, 상대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

이다. 폴레드리는 부러움은 타고나

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모성애 결핍 등에 의해 자존감이 부

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감정이라 생각한다.

한편 소셜미디어 습관 또한 바꿔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을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

으로, 곧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보

내고 답글을 다는 대신 그저 남들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다. 따라서 능

동적 사용보다 수동적 사용이 더 해

로운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아마 우리 각자가 소셜미디

어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왜 말하려 하는지를 좀 더 조심스럽

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

다. 내가 만들어내는 온라인상의 내 

모습이 이 부러움의 시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

이다. 

트위터에서 승진을 알리는 것은 

동료들에게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

한 것으로 업무에도 필요한 일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식입니다만,”이라는 말을 쓸 때마

다 우리는 왜 내가 이 글을 쓰는지

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친구나 가족, 동료들은 어쨌

든 이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

고 정말 그게 개인적인 소식이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유리할

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바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

며,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모두가 

모두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폴레드리의 부러움에 대한 음침

한 정의에서 부러움에는 어떠한 긍

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

지만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부러움

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드라이든은 “창조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러움과 부정적

인 부러움을 구분한다. 

크로스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무

언가를 먹어야한다고 말해주는 것

처럼, 부러움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준

다고 설명한다. 앤드류 또한 “중요

한 것은 그 감정이 긍정적이냐 부정

적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무엇

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

니다. 당신이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

이 성취 가능한 것이라면, 적절한 

단계를 밟아 이를 이루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가 어

느 선에서 만족할 것인지를 물어야

겠지요.”

결국 여전히 우리는 소셜미디어

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부러움이라

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며, 친구나 

가족들 또한 그런 감정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마 우리는 “

어느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

이고, 우리들 역시 아직 이 질문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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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러움의 시대(the age of envy)를 살고 있

다.

남의 경력에 대한 부러움, 부엌에 대한 부러움, 아

이들에 대한 부러움, 음식에 대한 부러움, 이두박근에 

대한 부러움, 휴가에 대한 부러움 등, 거의 모든 단어

에는 부러움을 가져다 붙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세기에 ‘타인의 행운은 

고통’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져야할 것

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부러움

을 느껴왔으며, 그로부터 약 천 년이 흐른 후 교황 그

레고리는 마침내 이를 일곱 가지 죄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미시건 대학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는 오

늘날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인간의 부러움을 극단적

으로 키웠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

로 “꾸며진 삶”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종이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전혀 긍정

적이지 않은 비용을 우리에게 물리고 있다”고 말한다.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는 따라서, 부러움

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준

다(The age of envy: how to be happy when 

everyone else's life looks perfect).

“부러움의 시대”...
  어느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가? 

가디언, 더욱 부추기는 SNS 홍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원리 제시

부러움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위험감정

“창조적 원동력” 될 수 있는 긍정적 부러움과 부정적 부러움 구분도

<9면에서 계속>

반면 두 번째 안이 통과되면 보

수적인 그룹들이 UMC를 떠나겠다

고 하는 등 대립된 상태”라고 설명

했다. 

그는 “결국 2월 총회는 교단의 

동성애문제를 정리해서 결정하고 

교단 안에 갈등과 혼란이 없도록 

하는 모임이 아닌 그 이후 더 크고 

깊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는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고 말했다. 

류재덕 목사는 “총회를 앞두고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감

당할 것인가? 골리앗에 맛선 다윗

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셨다. 동성애 이슈도 마

찬가지”라고 말했다. 류 목사는 “교

단전체로 볼 때 한인교회와 교인의 

숫자는 276개 교회 3만8천명 정도”

라며 “총 700만개의 교회와 1200만

명의 교인수에 비해 한인들의 숫자

는 많지 않다. 과연 우리가 어떤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총회이후 10-15%의 교

회와 교인들의 이탈현상이 예상된

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교회와 교인들은 소수

이지만 서부의 칼팩연회의 탑10에 

들어가는 교회 중 8교회가 한인교

회이며 뉴저지의 경우 탑 5교회가 

모두 한인교회”라며 “동성애 이슈

는 섣불리 다룰 수 없으며 자칫 잘

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

러나 전체 1%도 안되는 미약한 수

준의 한인교회지만 지역에 따라서

는 큰 영향력을 갖고도 있다. 이러

한 영향력이 전체 UMC에 큰 영향

력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UMC를 

새롭게 바꾸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재덕 목사는 “KUMC는 기도하

는 교회다. UMC내 목사들이 한인

총회에서 안건 결정사항이 있을 때

마다 기도하고 정하는 모습을 높이 

사고 있다”며 “2월 총회를 위한 우

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들을 맡기시기 위해 열리게 되는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다.
<박준호 기자>

부러움의 시대를 사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 The Jones, 

2009년, 잘나가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는 존스 가족 구성원들은 저마

다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이 입고, 먹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매 대상이 된다.


